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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수) Signal Report
"9말과 10초.. 아쉽게도 예상대로 장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Daily point >
 

'Daily Point'는 당일 증시의 시황을 설명 드리는 코너입니다.
시황을 알아야 업황을 예측할 수 있고 종목을 고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스윙과 장투에 있어서도 필수적입니다.
하루 하루 쌓아가는 'Daily Point'를 통해 주식 실력 근원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굿모닝. 시리언즈.
 
전일 시장 서머리는 한국에서 오직 시그널리포트만 진행하고 있는 '개인투자용 정리'입니다.
때문에 아래 내용 정도는 숙지하고 있었어야 '전일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그널리포트는 '시그널 이브닝'과 매일 시험 문제 'SSAT'를 통해 하루를 정리하고 있으며, 익일 서머리를 통해 다시 한번 정리
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분명 실력 향상이 일어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최신의 기사를 봐도 과거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강한 배팅을 할 수 있을까요?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꼭 숙지해 주세
요.
 
[시장 정리]
●금일 시장에서는 아마존이 챗GPT 라이벌 '앤트로픽'에 5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소식에 아마존 관련주 강세 및 개별주 장
세 흐름 지속되었습니다.
 
< AI / 로봇 > 
#아마존 앤트로픽에 5조 3천억 투자
●아마존이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경쟁사인 인공지능 스타트업 앤트로픽에 약 5조3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아마존웹서비스(AWS)의 파트너사 솔트웨어 상한가, 세계 최초로 아마존의 알렉사오토를 탑재한 인포테인먼트 기기를 개
발한 남성 상한가, AWS와 네이버 클라우드 등에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니터랩 +8%, AI 영상분석 플랫폼의 클라우드
버전인 '비디고'를 AWS 마켓플레이스에 출시한 바 있는 씨이랩 +3% 상승했습니다. 
 
●SK텔레콤이 AI 관련 투자 비중을 약 3배 늘려 2028년 매출 25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혀, SK텔레콤이 2대주주로 있는 코
난테크놀로지 +8%, 자회사 케이퓨처테크가 KT와 인공지능 실내 배송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가온그룹 상한
가로 마감했습니다. 
 
#국내 청소로봇 사업 종료
●자율주행 솔루션과 스마트팩토리 부문에 집중하고자 올해 말까지 자사 청소로봇 브랜드 사업부의 단계적 종료 수순을 밟
는다고 밝힌 유진로봇 -21% 하락했습니다.
 
< 의료AI / BIO > 
●FDA 승인을 획득한 AI 심장 초음파 솔루션의 울트라사이트와 합작법인(JV) 설립 예정인 셀바스헬스케어 +7%, 벨기에 소
재 면역항암백신 개발기업 피디씨라인파마와 환자맞춤형 치료용 암백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한 신테카
바이오 소폭 상승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에 배아줄기세포 치료제 뇌이식 성공
●세브란스병원이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배아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세포치료제의 뇌 이식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수술
에 사용된 세포치료제 개발자인 김동욱 연세대 교수가 대표이사 및 CTO로 역임중인 에스바이오메딕스 상한가, 배아줄기
세포를 연구한 황우석 박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홈캐스트 +24% 상승했습니다. 



 
●매일 먹어야 하는 경구형의 번거로움을 초미세유체역학적(마이크로플루이딕) 제조법으로 세계 최초 장기지속형 탈모치
료 주사제 'IVL3001'를 개발하고,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위더스제약 +8% 상승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미국에서 보건당국이 각 가정에 검사키트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최근 미국 정부와
1180억원 규모의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엑세스바이오 고가 +11%, 종가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머크와 독점 계약 및 매각 협상 진행 중이라는 보도로 급등했던 알테오젠 -21% 급락했습니다. 
 
< 네옴시티 / 인프라 > 
#네옴시티 기대감
●자회사 메디에이지의 사우디 ‘리파드 인베스트먼트’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이력으로 모
아데이타 +17%, 데이타솔루션 +4%, 사우디국제산업단지회사(SIIVC)와 현지 합작법인 설립을 마치고, 다음 달 사우디 자잔
에서 생산부지 확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에스코넥 +9% 상승했습니다.
 
●이재용 회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 경제사절단이 10월 21일부터 사우디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희림 +5%, 시더스그룹 휴
스템코리아가 사우디아라비아 18만평에 대규모 K-스마트팜 테마단지 조성사업에 나선다는 소식에 휴스템코리아와 K-스
마트팜 공동 사업 협약을 체결한 우듬지팜 +3% 상승했습니다. 
 
< 정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이재명 관련주인 동신건설 +10%, 카
스 +5%, 이낙연 관련주인 부국철강 고가 +7%, 종가 -7%, 서원 고가 +12%, 종가 -7% 하락했습니다. 
 
●조국 관련주인 화천기계 고가 +18%, 종가 +1%, 한동훈 관련주인 노을 +5%, 체시스 고가 +15%, 종가 보합으로 마감하는
등 금일 정치테마주는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 M&A / 공시 > 
#롯데손보 매각 절차 돌입
●매각가격이 약 2조원대로 예상되는 손해보험업계 7위 롯데손해보험의 최대주주가 최근 매각을 위한 주관사 선정 작업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롯데손해보험 +6% 상승했습니다. 
 
●위니아전자와 대유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같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에이드 하한가,
위니아 -1% 하락했습니다.
 
< 개별주 >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가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는 소식에 과거 가짜뉴스 판별 AI 개발대회에서 1위를
한 줌인터넷 +11% 상승했습니다. 
 
●국내 유일 종합신용정보 회사인 SCI평가정보 매각 예비입찰에 5개 업체가 숏리스트(적격인수후보)로 선정되어 인수 경쟁
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에 SCI평가정보 +10%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GPU 대비 10배 빠른 연산 속도와 5분의 1 수준의 전력 소모로 차세대 핵심 반도체로 꼽히는 NPU IP의 출시 프
로모션을 9월에 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 칩스앤미디어 +10% 상승했습니다.
 
#XR산업 134조원 성장
●확장현실(XR) 산업이 오는 26년까지 약 134조원 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업부가 출범한 XR융합산업 동맹
의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XR 솔루션 전문 기업 이노시뮬레이션 +6% 상승했습니다. 
 
●AI 기반 안티드론 토탈솔루션 전문업체 카이투스테크놀로지와 공동운영 계약을 체결한 아이엠 +6%, 미국과 중국이 핵융
합 개발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는 보도에 비츠로테크 +1%, 모비스 -1% 하락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약 300만대 이상의 골프카트와 LSV(여객운송용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LSV 배터리 팩
에 탑재되는 연성회로기판(FPCB) 양산품의 출하를 시작했다고 밝힌 이브이첨단소재 고가 +25%, 종가 +1% 상승했습니다. 
 



QUIZ
 
[문제] 다음 빈칸에 해당하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아마존이 챗GPT 경쟁사인 앤트로픽에 약 5조3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세계 최초로 아마존의 알렉사오토를
탑재한 인포테인먼트 기기를 개발한 OO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답: 남성

 
 





 
굿모닝.
시장은 9월 말, 10월초부터 참 많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일전부터 이야기 드렸는데요. 불안한 예감은 틀리질 않네요. 지금까지
있던 악재들이 새롭지 않음에도 시장에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수 차트 모양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되게 조심해야 하는 자리라고 어제 설명드렸는데요. 그대로 빠져버렸네요.
다만, 한국은 또 다시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지난 2020년 정말 강력했던 저항선을 뚫어낸 자리인 만큼 쉽게 빠지지는 않고
이 자리에서 하루 이틀 힘겨루기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마저 힘없이 빠진다면 조심해야죠.
이제 추석이고 10월부터는 여러 매도 행렬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수적으로 보길 권장합니다.
 



시그널게이지 / 23-9-25 (미국기준) / (주)시그널리포트
 
시그널게이지 코스피도 방향은 아래고요.
 



 
미국도 차트 빠질 때 모양새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특별한 발표나 애플의 특별한 액션이 있지 않은 한 쭈욱 밑으
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는 무려 6%를 넘어서 7%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래도 미국은 살고, 다른 나라는 다 쓰러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 더 우려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시그널게이지 / 23-9-25 (미국기준) / (주)시그널리포트

시그널게이지 / 23-9-25 (미국기준) / (주)시그널리포트



 
미국의 시그널게이지도 안 좋습니다. S&P500만 상향의 힘을 잃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나스닥 지표였는데요.
훅 빠져 내려오네요.
 
미국 주식도 시마이 하자.
 
미국이나 한국이나 단기투자로만 대응하는 게 맞겠습니다.
스윙, 장투는 조심하도록 하죠.
 
 
nomad:
추석입니다. 넉넉한 한가위 되셔요.
저희는 추석 특강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자세한 시간표는 오늘 별도 게시물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임실장님의 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용·정의선, 내달 '네옴시티' 사우디行…"중동에 '큰 장' 선다"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카타르 도하를 방문하는 중동 경제사절단을 꾸
리는 중이다.참여 희망 기업이 몰리면서, 마감을 지난 22일에서 25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현재 추가 모집도 검토 중이다.아직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의 동행 가능성이 거론된다.
 
[단독]사우디 정부 대표단, 내달 방한…대규모 방산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대표단이 다음달 초 방한해 우리 정부 및 방산 업체 관계자들과 대규모 방산협력 회의를 갖는 것으로 확
인됐다.이번 회의는 방산 역량 강화에 나선 사우디 측이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마존헬스케어 "의료 시장 변화 맞아, 클라우드 역할 커져"
아마존헬스케어 조민성 총괄은 대한민국 디지털미래혁신 대전의 부대행사로 마련된 '잡테크 커넥팅 데이즈' 세션 강연자로
'디지털 헬스케어 변화의 파도, 이를 타고 세계로 항해하는 방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총괄은 "AWS는 헬스케어와 라이프 사이언스에 대한 경험을 10년 이상 축적해 오고 있다"라며 "클라우드를 시작한지 15년
이다. 글로벌 톱10 제약사중에 9개의 제약사가 AWS에서 머신러닝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많은 의료에 대한 경험을 가
지고 있다"고 말했다.아마존은 AWS 헬스오믹스, AWS 헬스레이크, AWS 헬스이미징, AWS 헬스스크라이브 등을 제공하고 있
다.
 
'미래 먹거리' 뜨는 폐배터리…유럽 업계 "역외 수출 금지해야"

■체크 LIST
 
1. 오늘 자신의 PICK을 선정 하셨나요? 

PICK 선정 하셨으면 차트를 확인
과거 500/150억봉 여부, 500억봉 나왔을때 기사확인(재료체크)
동일한 재료인가요?  새로운 재료인가요?
차트 자리가(조정 잘 받았는지) 높지는 않나요?
주요기사별 관심종목 2개 선정

 
2. 전일 주요차트

 에스바이오메딕스  남성  모아데이타  줌인터넷  위더스제약  모니터랩  코난테크놀로지  가온그룹

 
3. 전일 주도주의 상승이유는 알고 계시죠?  

아마존 앤트로픽에 5조3천억 투자
솔트웨어 상한가, 남성 상한가, 모니터랩 +8%

파킨슨병 환자에 배아줄기세포 치료제 뇌이식 성공
에스바이오메딕스 상한가, 홈캐스트 +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76729?sid=101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926/121389154/1
https://zdnet.co.kr/view/?no=2023092617164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261154Y


 
4. 나만의 시장의 흐름 예측:  

초반: 전일 주도주 흐름체크 ▶ VI종목, 순간거래대금 3,000만원 이상인 종목 ▶ 거래대금 상위종목 ▶ 상한가 섹터
확인
후반: 일정주 체크

△두산로보틱스 신규 상장 / 23.10.05
△삼성 시스템LSI 테크데이 / 23.10.05
△포스코DX, 임시 주주총회(코스닥 상장 폐지 안건) / 23.10.05
△10대 총수단 사우디 등 중동 순방 / 23.10.21~24

 
이상입니다. 성투하세요. 🏆
 

 

<TODAY PICK>
'Today Pick'은 당일 Signal report의 전체를 최대한 축약한 버전입니다.
전체 시그널 리포트를 보면서 공부하는게 제일 좋지만, 시간이 없거나 갑작스런 일정이 생긴 분들은 'Today Pick' 코너만
이라도 보아야 합니다.
주식은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도 놓치지 않고 1년을 공부해보면, 2년차부터는 '주식은 반복이다'라는 말을 깨닫게 됩니
다.
반복의 역사를 알다보면 '다음에 생길 이벤트'를 알 게 되고, 미리 오를 자리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네옴시티 #반도체 #추석연휴
 
[주요이슈] 지속되는 테마
#우크라 재건
EU 디지털경제 특사 "우크라 물류 재건비용 738억달러"
유럽연합(EU) 디지털경제 특사 볼로디미르 마튜쉬코 박사, 율촌 정규진 변호사 등이 발표를 맡아 우크라이나의 물류 분야 주
요 프로젝트 계획, 국제 입찰 참여 방법과 재건 관련 사업 환경, 공공 조달 법체계 등에 관해 설명했다.특히 마튜쉬코 박사는 우
크라이나의 향후 물류 부문 재건 추정 비용을 약 738억달러로 추산한 데 이어 이 가운데 긴급 복구 비용만 약 89억달러에 달
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물류 분야 주요 재건 추진 프로젝트로 ▲ 루마니아∼우크라이나∼슬로바키아 철도 운행 복원 ▲ 르비
우 지역 복합 트랙 건설 ▲ 디지털 운송 경로와 전자 물류 혁신 등을 제시했다.

최근 주도주: 유신, 도화엔지니어링, 코오롱글로벌, 서암기계공업, 대아티아이
관련주: 국보, 유신, 도화엔지니어링, 삼부토건, 스페코, SG, 현대코퍼레이션, 현대로템, 대아티아이, 알루코, 푸른기술,
부산산업, 서암기계공업

 
#방한 #사우디 #방산
[단독]사우디 정부 대표단, 내달 방한…대규모 방산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대표단이 다음달 초 방한해 우리 정부 및 방산 업체 관계자들과 대규모 방산협력 회의를 갖는 것으로 확
인됐다.이번 회의는 방산 역량 강화에 나선 사우디 측이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사우디 정부 대표단은 다음달 서
울에서 열리는 방산협력 회의에 참석한다. 이 회의엔 방위사업청, 외교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내 주요 방산 업체 임원들이
자리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의에서 사우디 측은 우리 군 주력 무기체계에 대한 방산 업체들의 설명을 듣고 협의체 구성 등
각 업체들과 향후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주: 에이트원, 코츠테크놀로지, 한일단조, SNT다이내믹스, SNT모티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
템, 우리기술, 평화산업, 이엠코리아

 
#네옴시티
이재용·정의선, 내달 '네옴시티' 사우디行…"중동에 '큰 장' 선다"☆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카타르 도하를 방문하는 중동 경제사절단을 꾸
리는 중이다.참여 희망 기업이 몰리면서, 마감을 지난 22일에서 25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현재 추가 모집도 검토 중이다.아직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의 동행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경제인협회 홈페이지 중동 경제사절단 2차 모집 안내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6158200003?section=news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926/121389154/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76729?sid=101
https://www.fki.or.kr/main/news/notice_detail.do


결과공지 : 10월중 개별 통보 예정
최근 주도주: 희림, 한미글로벌, 덕신하우징, 미코바이오메드, 큐로홀딩스
관련주: 한미글로벌, 코오롱글로벌, 희림, 에스와이, 유신, 도화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인디에프, 비피도, 세아베스
틸지주, 성산양회, 시큐레터, 토마토시스템, 신스틸

 
#폐배터리
'미래 먹거리' 뜨는 폐배터리…유럽 업계 "역외 수출 금지해야"☆
친환경 교통 관련 비정부기구(NGO)인 운송과환경(T&E)의 율리아 폴리스카노바 전기차 담당 국장은 "배터리가 파쇄돼 소위
'블랙매스'(black mass)가 되면 종종 한국이나 중국에서 재빠르게 구매하곤 한다"면서 "(유럽 재활용업계에) 공급원료 접근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여기에 대응하려면 유럽연합(EU) 역외로 블랙매스를 수출하는 것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유럽재활용산업연맹(EURIC)도 블랙매스를 '유해 폐기물'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면서 유럽 바깥
으로 수출될 경우에는 "최소한 EU 법률과 동등한 조건으로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EU는 별도로 '배터리
법'도 마련해 이르면 2031년부터 리튬이나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의 재활용을 의무화할 방침이
다.

관련주: 성일하이텍, 새빗켐, 에이프로, 케이피에스, 코스모화학, 영풍, 유일에너테크, 소니드, 파워로직스, NPC, 영화
테크, 이지트로닉스

 
 
[개별] 
#정치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관련주 : 동신건설, 에이텍, 토탈소프트, 에이텍모빌리티, 카스

 
#아마존헬스케어 #클라우드
아마존헬스케어 "의료 시장 변화 맞아, 클라우드 역할 커져"☆
아마존헬스케어 조민성 총괄은 대한민국 디지털미래혁신 대전의 부대행사로 마련된 '잡테크 커넥팅 데이즈' 세션 강연자로
'디지털 헬스케어 변화의 파도, 이를 타고 세계로 항해하는 방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총괄은 "AWS는 헬스케어와 라이프 사이언스에 대한 경험을 10년 이상 축적해 오고 있다"라며 "클라우드를 시작한지 15년
이다. 글로벌 톱10 제약사중에 9개의 제약사가 AWS에서 머신러닝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많은 의료에 대한 경험을 가
지고 있다"고 말했다.아마존은 AWS 헬스오믹스, AWS 헬스레이크, AWS 헬스이미징, AWS 헬스스크라이브 등을 제공하고 있
다.

관련주: 솔트웨어, 가비아, 콤텍시스템, 쌍용정보통신, 나무기술, 모니터랩

 
#가짜뉴스
방통위 ‘가짜뉴스’ 칼춤, 네이버로도 향했다…회사 “개선, 또 개선”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한 후 연일 ‘가짜뉴스’ 방지를 외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선이 네이버로 향하고 있다.
네이버는 26일 정확한 기사 전달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뉴스 서비스 개편 나선다고 밝혔다. 고침·정정·반론·추후 보도 모음 페
이지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자살 관련 기사의 댓글을 자동으로 닫는 등의 기능 도입이 이번 개편의 골자다.
방통위는 네이버의 뉴스 점유율이 66.7%에 달해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된 점
을 조사의 배경으로 짚었다.

관련주: 줌인터넷, 이스트소프트

 
#검사키트
심상찮은 코로나 확산 美, 검사키트 무료제공
미국은 지난 5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년여 만에 종료하면서 무료로 제공해오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유료로 전
환했다. 하지만 최근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이를 무료로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10~16
일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가 1만9674명에 달했다. 지난 7월보다는 3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관련주: 엑세스바이오, 팜젠사이언스, 제놀루션, 씨젠, 에스디바이오센서, 젠큐릭스,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미코바이
오메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261154Y
https://v.daum.net/v/20230927022955626
https://zdnet.co.kr/view/?no=2023092617164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50779?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92351?sid=104


<Signal Digest>
[경제 일반]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도세에 1.3% 하락…2,460대로 뒷걸음(종합)
이날 하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은 각각 6조8천609억원, 7조7천83억원이었다.
 
원/달러 환율, 1,350원 턱밑까지 올라…연고점 경신
 
美고금리·中헝다 불안에…日닛케이 1.11%↓ [Asia마감]
일본 도쿄의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1% 내린 3만2315.05에 거래를 마감했다.중화권 증시도 무거운 분위기다.
본토 상하이종합지수는 0.43% 떨어진 3102.27에 거래를 마감했고, 홍콩 항셍지수는 1.48% 하락했다.
 
코스피 시총 또 2000조 붕괴… `3高`에 이달만 54조 증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코스피 시총은 1979조482억원으로 집계됐다. 고금리·고유가·강달러 이른바 '3고(高)' 현
상이 이어지면서 투자심리를 짓누른 탓에 이달 들어서만 54조원 넘게 증발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이달(1~25일)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1조원 가까이 순매도 했
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4530억원, 1340억원씩 순매수했으나 지수 하락을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전체시장에서 외국인은 2
조원 넘게 팔아치웠다.
 
삼성전자에 SK하이닉스까지…대형주 '와르르' 무너졌다
삼성전자(-1.15%), SK하이닉스(-1.71%), POSCO홀딩스(-1.11%), 현대차(-1.14%) 등 유가증권 시총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하
락했다.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으며 외국인의 매도세가 커졌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 가능성에 미국 국채 수익
률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49원30전으로 연고점을 경신했다. 중국 헝다그룹의 회생계
획 차질 소식도 증시에 악영향을 줬다.52주 신저가를 다시 쓴 대형주도 잇따라 나왔다. 테마주들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
면서 변동성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투자자가 단타 중심으로 거래하고 있
다”며 “기존에는 테마주 상승세가 2~3일씩 이어졌지만 최근에는 하루 혹은 반나절 정도만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LG엔솔·삼성SDI…목표가 줄줄이 하향
LG에너지솔루션은 2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0.11% 하락한 47만5500원에 마감했다. 최근 한 달간 14.01% 떨어졌다. 삼성
SDI도 같은 기간 12.85% 내렸다.글로벌 전기차 성장세 둔화에 따라 완성차 업체의 가격 인하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
이 투자심리를 악화시켰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했거나 줄일 예정이다. 이 여파로
포드는 60만 대였던 올해 전기차 생산 목표를 40만 대로 줄였다.테슬라발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으로 리튬·철·인산(LFP)과
같은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차전지 방전?… 증권가 "더 떨어진다"
이차전지주 전반의 부진은 전기차 업황 악화에서 비롯됐다. 강재현 SK증권 연구원은 "지난 22일 테슬라의 중국 판매 부진
소식이 퍼지며 급락한 영향으로 국내 이차전지도 약세를 면치 못하게 됐고 여기에 연일 전기차와 신재생, 친환경 등에 부
정적 멘트를 쏟아 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여론 조사에서 바이든에게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 또한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아졌지만 당분간 회복이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이안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오는 2025년까지 국내 양극재 기업들의 연평균 성장률 45% 이상임을 감안했을 때 밸류에이션 매력으 높아졌지
만 양극재 기업을 중심으로 3분기 저조한 실적과 수주 공백으로 인해 10월까지는 조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전 지역 수주 공백기에 진입한다"고 전했다.
 
“7년간 번 돈보다 낼 이자가 더 많아”…한계기업 900곳 무슨 일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 상황을 진단하는 보고서를 통해 작년말 외부감사 기업 2만5135개중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이 3903개로 15.5%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총이자비용을 나눈 지표로, 1을
넘지 못하면 번 돈보다 지급해야될 이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한계기업 비중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4.8%였다가 지난해
통화긴축 여파로 다시 상승했다.
 
이복현 "이달 세계국채지수 편입 기대…공매도 전면재개는 아직"
이 원장은F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엔 한국이 WGBI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요구하는 조건을 우리가 대부분 충족했기
때문에 때가 무르익었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내년이나 내후년을 편입 시점으로 예상했다.다만 공매도 해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빚에 허덕이는 청년들…연체 시한폭탄 '째깍째깍'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20~39세 청년층의 1인당 가계대출 규모는 7927만원으
로 3년 전인 2020년 6월보다 16.0% 증가했다.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청년층 건전성 지표도 나빠졌다.
 
4대그룹 총수 잇단 증인 신청에...'망신주기' 국감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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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
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이번 1차 증인 명단에선 가장
큰 쟁점인 4대 그룹 총수 소환 문제가 일단 논의에서 제외됐다. 다만 여야 협의를 통해 국감 기간 추가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는 만큼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업·가계 빚 GDP 대비 225.7%…또 역대 최고치
 
내년 건강보험료율 안 오른다…20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종합)
 
 
[경제/인구 구조 변화]
1천만명이 ‘나 혼자 산다’…“숨만 쉬어도 74만원 나가네”
통계청 ‘통계프리즘’에 따르면 작년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155만1000원으로 2인 이상 가구의 49.3% 수준이었
다. 소비 항목별로 보면 1인 가구는 음식·숙박(27만6000원), 주거·수도·광열(27만3000원), 식료품·비주류음료(19만6000만
원) 순으로 많이 지출했다. 월세, 수도요금, 전기요금, 식료품비 등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데’ 들어가는 돈만 46만9000원으
로 한달 소비 금액의 30.2%로 나타났다.주거비와 외식비, 식료품비 관련 금액을 모두 합하면 74만5000원으로 전체의 절반
에 육박(48%)했다.
 
 
[부동산]
1∼8월 주택 착공 56%·인허가 39% 급감…준공까지 '트리플감소' 
 
21조+α 투입해 '돈맥경화' 걸린 PF대출 시장 혈 뚫는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는 확실한 금융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요약하면 건설사들이 돈을 빌리기 쉽
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실제 21조 원이 웃도는 자금을 투입해 '돈맥경화'에 걸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돈
줄을 뚫기로 했다. HUG는 당초 10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주금공은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PF 대출 보증 규모를 확대한
다.보증 여력이 25조 원으로 확대되는 만큼 PF 사업장별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정부는 부실, 부실 우려 사업장에 PF 정상화
펀드도 투입, 부실채권 매입과 사업성 제고에 쓰기로 했다.
 
태영건설 “유동성 문제 없다”… ‘악성루머’에 강력 대응키로
태영건설은 최근 증권가 일부에 퍼진 태영건설 유동성 악화 소문은 사실보다 과장된 ‘괴소문’에 불과하다고 못 박았다. 회
사의 유동성은 PF사업 관련 우발채무 감축과 추가 자금조달 등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PF우발채무 잔액은 현재
약 2.5조원(착공사업장 1조 4000억원, 미착공사업장 1조 1000억원)인데 미착공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 시행지분을
매각하거나 본 PF 전환 등을 가속화하면서 자금 유동성을 늘린다는 방침이다.태영건설은 현재 시공 중인 주요 사업장이
90% 이상의 분양률을 확보해 미분양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태영 "현금 4천억 보유, 유동성 문제 없어"
태영건설은 “그룹 차원의 지원까지 더해 4000억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시공 중인 주요 사업장은 90% 이상
분양돼 미분양 부담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무디스 "한국 비은행금융사 PF 리스크 확대…은행은 제한적"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6일 한국 비은행금융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
했다.
 
[단독]은마아파트 20년 만에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 돌입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20년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이날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조합설립인가 처리했다. 조합이 지난달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낸지 약 한달 만이다.
 
 
[국제-미중패권전쟁]
美, 러·이란에 드론 부품 공급한 中기업 제재…中, 보복 시사
미국 상무부는 이날 러시아 및 이란에 드론 등 항공우주 부품을 공급한 중국·홍콩 기업 11곳과 러시아 기업 5곳, 핀란드 및
독일 기업 등 총 28곳을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중국 부주석 "개혁·개방 심화할 것…미국 기업 환영"
한정 중국 국가 부주석은 26일 "더 많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발전 기회를 공유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
다.한 부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헨리 폴슨 전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올해 들어 중국 경제는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부주석은 "중미 관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며 "양국은 각각 최대 개발도상국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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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선진국으로서 각 분야 호혜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으로 세계 경제 회복을 추진해 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
했다.
 
美, 러·이란에 드론 부품 공급한 中기업 제재…中, 보복 시사
미 상부무에 따르면 홍콩에 본사를 둔 수출업체 아시아퍼시픽링크와 러시아 물류기업 SMT-아이로직을 포함한 9개 기업은
제재 대상인 러시아 군사정보국(GRU) 특수기술센터에 드론 부품을 공급했다. 상무부는 러시아가 중국에서 조달한 부품으
로 드론을 만들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26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미국은 중국 기업이 이란의 군용기 개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제재 명단
에 포함했다”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에 드론 부품을 공급한 자국 기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는 또 “미국은 ‘확대관할권’을 남용해 국제 무역질서와 규칙을 훼손하고 중국 기업과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
해하고 있다”며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주: 유니온머티리얼, 유니온, 상신전자, 삼화전자, 삼화전기, STX, 동국알앤에스

 
 
[국제-미국]
美 국채 수익률 4.566%…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6년 만에 가장 높은 4.566%까지 올랐다.연준 관리들이 더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해야할 필요
성에 대한 신호를 보낸 것이 국채 수익률 상승을 부추겼다.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준 총재가 전 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계속 넘는 것이 긴축 정책으로 경제가 둔화되는 것
보다 더 큰 위험이라고 말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도 미국 경제의 놀라운 회복력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금리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1월까지 추가로 25bp (베이시스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고, 금리 인하 시작 시점을 내년 여름으로 미루기 시작했다.
 
골드만삭스 "헤지펀드들, 증시 약세 베팅 확대"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가 중개하는 헤지펀드 고객사들은 지난 22일까지 3주 연속 단일주, 상장지수펀드, 주
가지수상품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늘렸다.또 헤지펀드들이 대부분 매도 포지션을 추가하고 매수 포지션을 제거했다고 로
이터통신은 전했다. 업종 중에는 임의소비재(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상품·서비스)·산업·금융의 순매도가 가장
많았다.골드만삭스 프라임브로커리지팀은 "헤지펀드는 지난 6주 중 5주 동안 미국 주식 매도에 압박을 가해 왔으며, 이번
주 명목 공매도는 9월22일 이후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美의회조사국 "셧다운 발생하면 매주 성장률 0.15%p 하락"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공화당이 장악하는 하원 지도부는 이번주
정부지출을 대폭 삭감한 예산안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고 해당 예산안은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은 없고 결국 10월 1일 셧다
운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결국 노동부의 노동통계국(BLS)와 상무부의 인구조사국 및 경제분석국(BEA)에서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 공산이 크다.그러
면 노동부는 다음달 6일 예정된 9월 고용보고서, 12일 예정된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을 수 있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데이터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정부 관리는 로이터에 "인구조사국이 제공하는 대부분 서비스가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보고서는 골드만삭스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번 셧다운은 직접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매주 0.15%
포인트 떨어 뜨리고 민간부문 영향력까지 포함하면 매주 0.2%포인트 하락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월가 황제' 다이먼 회장 "연준, 기준금리 7%까지 올릴 수도"
다이먼 회장은 "스태그플레이션과 함께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7%까지 올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세계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
다. 다이먼 회장은 "(기준금리가) 3%에서 5%로 가는 길보다, 5%와 7% 사이가 경제에 더 고통을 줄 것"이라고도 말했다.
 
베이비부머 은퇴에…“美 노동력 부족 장기화 우려”
WSJ은 25일(현지시간) “현재 58세 이상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2028년까지는 모두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의 노동
력 부족 문제가 장기화·고착화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미국 실업률이 약 2년 동안 역대 최저 수준인 4% 미만을 유지
하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인구구조 변화라는 설명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출생한 미국 베이비부머 세대는 7600만명에 달한다. 이들의 연령대가 35~54세였던 2000년 미국의
노동인구 비율은 67.3%를 기록했으며, 이후 이들은 20여년간 노동력의 중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이들의 연령이 현재
58~77세에 도달했으며, 2028년이면 가장 젊은 1964년생도 은퇴 시기를 넘어서게 된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032
년의 노동인구 비율은 60.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럽]
EU, 선거철 앞두고 러發 가짜뉴스 경계…"X가 가장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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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우로바 부집행위원장은 러시아의 허위 정보 확산을 "대량 조작 무기"라고 규정하고, 각 플랫폼으로선 선거철 허위 정보
확산을 막는 것이 중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그는 특히 일론 머스크의 엑스(X·옛 트위터)를 직격해 "더 이상 규약의
일원이 아닌 X가 현재 허위 정보 게시물 비율이 가장 많은 플랫폼"이라고 비판했다.
 
유럽, 경제난에 ‘탄소중립’ 속도조절…‘1호 선언’ 스웨덴도 예산 삭감
세계에서 처음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스웨덴도 정책 속도조절 방침을 밝혔다. 고물가로 민생경제가 위기에 처했다
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스웨덴 연합정부는 20일 내년 예산안에서 기후 및 환경 대책 자금을 2
억5900만 크로나(약 316억 원) 삭감하고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웨덴 정부는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U 디지털경제 특사 "우크라 물류 재건비용 738억달러"
유럽연합(EU) 디지털경제 특사 볼로디미르 마튜쉬코 박사, 율촌 정규진 변호사 등이 발표를 맡아 우크라이나의 물류 분야
주요 프로젝트 계획, 국제 입찰 참여 방법과 재건 관련 사업 환경, 공공 조달 법체계 등에 관해 설명했다.특히 마튜쉬코 박
사는 우크라이나의 향후 물류 부문 재건 추정 비용을 약 738억달러로 추산한 데 이어 이 가운데 긴급 복구 비용만 약 8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물류 분야 주요 재건 추진 프로젝트로 ▲ 루마니아∼우크라이나∼슬로바키아 철도 운행
복원 ▲ 르비우 지역 복합 트랙 건설 ▲ 디지털 운송 경로와 전자 물류 혁신 등을 제시했다.

최근 주도주: 유신, 도화엔지니어링, 코오롱글로벌, 서암기계공업, 대아티아이
관련주: 국보, 유신, 도화엔지니어링, 삼부토건, 스페코, SG, 현대코퍼레이션, 현대로템, 대아티아이, 알루코, 푸른기
술, 부산산업, 서암기계공업

 
크름반도 집중 공격하는 우크라…‘러 아킬레스건’ 노린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크름반도를 집중 공격하면서 크름반도가 새 격전지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중국]
시진핑 APEC참석 시사 中 왕이…"美, 순조로운 개최조건 만들길"(종합)
왕 주임은 "중국은 책임을 지는 국가로, 우리는 중국이 참여하는 중요한 다자회의에 결석(불참)한 적 없다"면서 "APEC 일정
에 관해 우리는 각 측과 소통을 유지하고 있고, 적절한 때에 정식으로 소식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왕 주임 발언은 시 주
석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中 헝다그룹 연이은 악재…전 경영진 구금에 역내채권 상환도 실패
헝다그룹 자회사인 헝다부동산은 전날 선전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25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위안화 채권 원금
과 이자 40억위안(약 7358억8000만원) 상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지급 기한 이후 유예기간 30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최종
디폴트 선언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지만 헝다그룹의 신규 채권 발행이 불가능하고, 그룹과 주요 계열사의 고
위급 인사들이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는 등 경영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채권 상환에 대한 기대로 낮은 상황이라고 외신은
짚었다.
 
"中 부동산 회복엔 최대 1년 이상 걸린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 자문위원을 지낸 리다오쿠이 중국 칭화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체적으로 대도시 부동산 시
장은 4∼6개월 이내에 성장세로 돌아설 수 있지만 소도시의 경우 양호한 회복세로 전환되려면 최소 6개월, 최대 1년 정도
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일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3·4선 도시(중소도시)에서 과잉 투자·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
에 그들의 재정 상황을 향후 6개월 이내에 호전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그외]
[도쿄증시-마감] 美 국채금리 상승에 1% 하락…기술주 부담 
미국 장기금리 상승으로 성장주를 둘러싼 시장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낙폭이
1% 이상 벌어졌다.
 
 
[원자재]
美셰일유전, 추가개발 어려워진다...지하수 고갈 '비상등'
미국 셰일유전 개발 사업이 지하수 고갈로 한계에 부딛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미국은 중부 내륙과 서부를 개발하면서
지하수에 의존해온 탓에 지하수 수위가 지속해서 낮아져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몬스터 프랙킹(괴물 수압파쇄)'라는 별명
의 수평 시추 공법이 지하 수자원 고갈 위험을 심화시키고 있다. 셰일가스 업계의 물 사용량은 2011년에 비해 7배가 늘어
나 사상 최고를 기록중이다. 셰일오일 생산지역이 텍사스주와 같은 건조 지역에 몰려있고, 현재 셰일오일 유전의 3분의 2
가량에서 수압파쇄 방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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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셰일기업의 경고…"증산 없인 유가 150弗 간다"
미국 최대 셰일업체 중 한 곳인 콘티넨탈리소시스의 더그 롤러 최고경영자“(셰일오일에 대한) 새로운 탐사가 이뤄지지 않
는다면 배럴당 120~150달러 수준의 국제 유가를 보게 될 것”이라며 “신규 시추를 장려하는 정책이 없다면 더욱 강한 유가
상승 압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는 (유가와 관련된) 시스템 전체에 충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中, 하반기 희토류 채굴량 12만t 설정…전년비 9.9% 늘어  
 
 
[정부정책]
[단독]사우디 정부 대표단, 내달 방한…대규모 방산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대표단이 다음달 초 방한해 우리 정부 및 방산 업체 관계자들과 대규모 방산협력 회의를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회의는 방산 역량 강화에 나선 사우디 측이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사우디 정부 대표단은 다
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방산협력 회의에 참석한다. 이 회의엔 방위사업청, 외교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내 주요 방산 업체
임원들이 자리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의에서 사우디 측은 우리 군 주력 무기체계에 대한 방산 업체들의 설명을 듣고
협의체 구성 등 각 업체들과 향후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주: 에이트원, 코츠테크놀로지, 한일단조, SNT다이내믹스, SNT모티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
로템, 우리기술, 평화산업, 이엠코리아

 
이재용·정의선, 내달 '네옴시티' 사우디行…"중동에 '큰 장' 선다"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카타르 도하를 방문하는 중동 경제사절단을
꾸리는 중이다.참여 희망 기업이 몰리면서, 마감을 지난 22일에서 25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현재 추가 모집도 검토 중이다.
아직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의 동행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경제인협회 홈페이지 중동 경제사절단 2차 모집 안내
결과공지 : 10월중 개별 통보 예정

최근 주도주: 희림, 한미글로벌, 덕신하우징, 미코바이오메드, 큐로홀딩스
관련주: 한미글로벌, 코오롱글로벌, 희림, 에스와이, 유신, 도화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인디에프, 비피도, 세아
베스틸지주, 성산양회, 시큐레터, 토마토시스템, 신스틸

 
방통위 ‘가짜뉴스’ 칼춤, 네이버로도 향했다…회사 “개선, 또 개선”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한 후 연일 ‘가짜뉴스’ 방지를 외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선이 네이버로 향하고 있다.
네이버는 26일 정확한 기사 전달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뉴스 서비스 개편 나선다고 밝혔다. 고침·정정·반론·추후 보도 모음
페이지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자살 관련 기사의 댓글을 자동으로 닫는 등의 기능 도입이 이번 개편의 골자다.
방통위는 네이버의 뉴스 점유율이 66.7%에 달해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된
점을 조사의 배경으로 짚었다.

관련주: 줌인터넷, 이스트소프트
[특징주]줌인터넷, 尹 '가짜 뉴스 위협' 발언…정부 선정 가짜 뉴스 판별 AI 1위 기업 부각 '강세' 
이스트소프트, '가짜뉴스' 잡는 AI 기술 특허 취득

 
 
[미래차]
테슬라, 3분기 차량 납품 46만2천대 추정
월가 분석가들은 테슬라(TSLA)가 3분기에 약 46만 2,000대를 납품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몇 주전에 추정한 47만
3,000대에서 줄어든 것이다.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인 중국 시장의 둔화가 예상보다 크고 모델3의 업데이트된 버전이 아
직 많이 판매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테슬라, EU '中전기차 보조금 조사' 불똥…"불공정 혜택 조사"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경제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중국에서 완성차를 생산해 EU로 수출하는 테슬라와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도 중국 내에서 불공정 보조금 혜택을 받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FT를 인용해 보도
했다.실제로 테슬라의 경우 EU가 반보조금 조사 결정에 앞서 실시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중국 당국의 보조금 혜택을 받은
회사 중 하나였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베어드 "리비안, 3분기 납품 서프라이즈 예상"
베어드는 분기 납품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기자동차 업체 리비안 오토모티브(RIVN)를 ‘새로운 선택’으로 꼽았다.
26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베어드는 리비안의 분기 납품 실적이 월가의 예측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팩트셋
이 집계한 월가 분석가들의 리비안에 대한 3분기 배송 추정치는 14,000대이다. 리비안은 10월 3일경에 생산 및 배송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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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비안은 지난 2분기에 납품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3개월동안 주가가 116% 급등했었다.
분석가는 리비안의 생산이 개선되었고 R1S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에 대한 기본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며 3분기 납품 실
적이 단기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리비안이 공급망 개선과 내부 부품 사용을 통해 유리한 비용 구조를 실현함에
따라 투자자의 정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관련주: 에코캡, 대원화성, 우리산업홀딩스, 씨티알모빌리티

 
'미래 먹거리' 뜨는 폐배터리…유럽 업계 "역외 수출 금지해야"
친환경 교통 관련 비정부기구(NGO)인 운송과환경(T&E)의 율리아 폴리스카노바 전기차 담당 국장은 "배터리가 파쇄돼 소
위 '블랙매스'(black mass)가 되면 종종 한국이나 중국에서 재빠르게 구매하곤 한다"면서 "(유럽 재활용업계에) 공급원료
접근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여기에 대응하려면 유럽연합(EU) 역외로 블랙매스를 수출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유럽재활용산업연맹(EURIC)도 블랙매스를 '유해 폐기물'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면
서 유럽 바깥으로 수출될 경우에는 "최소한 EU 법률과 동등한 조건으로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EU
는 별도로 '배터리법'도 마련해 이르면 2031년부터 리튬이나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의 재활
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관련주: 성일하이텍, 새빗켐, 에이프로, 케이피에스, 코스모화학, 영풍, 유일에너테크, 소니드, 파워로직스, NPC, 영
화테크, 이지트로닉스

 
 
[삼성전자 / 반도체]
삼성·SK 낸드 감산에 소재사 '휘청'...생산중단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부터 낸드플래시를 중심으로 감산 규모를 더 키우고 있다.
낸드플래시 공급 조절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후성은 지난 8일 울산공장에서 낸드플래시 식각 공정에 쓰는 헥사플루오르프로판(C3H2F6)의 생산을 11일부터
중단한다고 공시했다.삼성전자에 3D 낸드플래시용 감광제(PR)를 공급하는 동진쎄미켐 역시 감산 여파에 실적 악화가 불
가피할 전망이다.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감광액인 PR을 제조할 수 있는 만큼 생산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피했지만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컨센서스)는 480억원으로 1년전 대비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다.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통상 감산 효과가 6개월 이후 가시화한다고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연말까
지 낸드플래시 감산을 지속한다는 얘기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낸드플래시 재고가 건전한 상태에 접어들 것이란 얘기"라
며 "초미세 공정을 위한 특수소재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이상 낸드플래시 소재 '보릿고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스마트폰 시장 11년 새 최악의 침체…삼성 1위 수성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유럽 시장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 줄었다. 지난 2012
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분기별 출하량을 기록했다.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점유율 33%로 1위를 차지했다. 애플
23%, 샤오미 20%, 리얼미 4%, 오포 3% 등이 뒤를 이었다.
 
 
[AI/ 로봇]
로봇 실외 주행 규제 풀린다…‘준비된’ 뉴빌리티, 통합 솔루션 출시 예고(2023.09.26. 오후 4:04)
곧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규제에 막혔던 로봇의 실외 이동이 해당 개정안
시행으로 가능해진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그간 다양한 실증 경험을 쌓은 뉴빌리티가 이에 맞춰 통합 솔루션 출시를 예고
했다.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플랫폼 뉴빌리티는 로봇 배달 서비스 운영을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솔
루션은 오는 11월 지능형로봇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출시가 이뤄진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그간 이뤄지지 못했던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이 가능해졌다.

관련주: 가온그룹, 대동, 영우디에스피, 로보티즈, 뉴로메카, 휴림로봇, 에브리봇

 
 
[IT/기술]
아마존헬스케어 "의료 시장 변화 맞아, 클라우드 역할 커져"
아마존헬스케어 조민성 총괄은 대한민국 디지털미래혁신 대전의 부대행사로 마련된 '잡테크 커넥팅 데이즈' 세션 강연자
로 '디지털 헬스케어 변화의 파도, 이를 타고 세계로 항해하는 방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총괄은 "AWS는 헬스케어와 라이프 사이언스에 대한 경험을 10년 이상 축적해 오고 있다"라며 "클라우드를 시작한지
15년이다. 글로벌 톱10 제약사중에 9개의 제약사가 AWS에서 머신러닝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많은 의료에 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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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아마존은 AWS 헬스오믹스, AWS 헬스레이크, AWS 헬스이미징, AWS 헬스스크라이브 등을 제
공하고 있다.

관련주: 솔트웨어, 가비아, 콤텍시스템, 쌍용정보통신, 나무기술, 모니터랩

 
‘10.15 악몽’ 두 번은 없다…카카오, 첫 자체 데이터센터 준공
회사는 이날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의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카카오의 첫 자체 데이터센터는 운영 시스
템 설치와 안정화 테스트를 거친 후 2024년 1분기부터 본격 가동에 돌입한다.지난 2021년 첫 삽을 뜬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은 연면적 4만7378㎡ 규모다. 10만대 이상의 서버를 운영할 수 있어 ‘하이버스케일’(초대형) 데이터센터로 분류된다.
해당 시설엔 총 12만대 서버가 들어간다. 이를 통해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양은 6EB(엑사바이트)에 달한다.카카오 측은 첫
번째 데이터센터가 ‘안전성 극대화 시스템을 갖춘 곳’이라고 강조했다.

관련주: 나무기술, 엑셈, 파이오링크, 데이타솔루션, 모아데이타, 지오릿에너지

 
 
[바이오]
김현수 대표 "췌장암 환자 맞춤형 세포치료제 임상 착수"
 
“1800억짜리 꼼수?” 담합으로 20억 맞고도 떼돈 벌었다…무슨 일이
GC녹십자가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담합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입찰에 참여해 ‘1800억원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
타났다.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제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집행 정지 신청을 통해 효력을 정지시킨 덕분이다. 최근 공정거래위
원회(공정위)는 해당 행정처분을 이유로 GC녹십자에 약 20억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기까지 했다.
 
자금난 직면한 브릿지바이오, 후보물질 2건 개발 중단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BBT-176, 안저질환 치료제 BBT-212의 개발을 중단하기로 했다. 회사 측
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BBT-877과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BBT-207에 개발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
고 강조했다.
 
"폐암에 효과 입증"…암 잡는 '바이오 신기술'의 정체
바이오마커는 질병의 존재 유무, 진행 정도, 치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생체지표다.항암제 분야에서는 이
미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 ‘기본공식’으로 자리 잡았다. 유전체 분석에 강점을 지닌 진단 기업과 협업해 바이오
마커를 발굴하고 이에 맞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동반진단 사업 모델을 구축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를 내린 첫 동반진단 모델이 지난 6월 나왔다.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
라자와 HLB파나진의 폐암진단키트 ‘파나뮤타이퍼 R EGFR’이 그 주인공이다. HLB파나진 관계자는 “국내를 시작으로 미국
동반진단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례도 있다. 지놈앤컴퍼니는 기존 면역항암제(키트루다)로 효과를 보지 못하
는 환자에게서 발견된 새로운 바이오마커 ‘CNTN4’를 발굴했다.
▶샤페론은 세계 최초로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된 바이오마커를 자체 발굴해 지난해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이 바이오마커
를 활용한 아토피 치료제 ‘누겔’은 이달 FDA로부터 임상2상 승인을 받았다.
▶바디텍메드는 독일 바이오마커 전문기업과 손잡고 급성신장손상을 측정하는 바이오마커 도입 계약을 맺었다.
 
Immunovant shares surge after antibody treatment succeeds in early-stage study
Immunovant는 잠재적으로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피하 주사제로 항체 약물 IMVT-1402를 개발하고 있습니다.JP
Morgan의 분석가 Brian Cheng은 초기 데이터가 "홈런" 시나리오에 도달했다고 말하면서 이 약물이 이후 연구에서 성공할
경우 동급 최고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Immunovant의 실험 약물은 건강한 성인에게 염증과 질병을 일으키는 IgG 또는 면역글로불린 항체의 수준을 감소시켰습
니다.뉴욕에 본사를 둔 Immunovant는 또한 이전에 10월 또는 11월에 예상되었던 참가자들에게 여러 용량의 약물을 투여
한 연구의 일부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데이터에 따르면 IMVT-1402는 이뮤노반트의 다른 약물인 바토클리맙에서 관찰된
4주간의 치료 후에도 성인의 혈액 내 혈청 알부민으로 알려진 혈장 단백질을 감소시키지 않았다.IMVT-1402의 긍정적인
데이터는 Roivant가 장 질환에 대한 실험적 치료 후에 거래할 수 있는 또 다른 "잠재적으로 블록버스터" 후보가 될 수 있다
고 Jefferies의 분석가 Dennis Ding이 말했습니다.

관련주: 한올바이오파마, 대웅, 대웅제약

 
심상찮은 코로나 확산 美, 검사키트 무료제공
미국은 지난 5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년여 만에 종료하면서 무료로 제공해오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유료로
전환했다. 하지만 최근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이를 무료로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10~16일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가 1만9674명에 달했다. 지난 7월보다는 3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50770?sid=10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26080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03439?sid=1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43325?sid=10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2608031
https://www.reuters.com/business/healthcare-pharmaceuticals/immunovant-shares-surge-after-antibody-treatment-succeeds-early-stage-study-2023-09-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92351?sid=104


관련주: 엑세스바이오, 팜젠사이언스, 제놀루션, 씨젠, 에스디바이오센서, 젠큐릭스,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미코바
이오메드

 
 
[정치]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관련주 : 동신건설, 에이텍, 토탈소프트, 에이텍모빌리티, 카스

 
"이재명 체제로 총선 이길 것" 野 새 원내사령탑에 '범친명'
 
당권 장악 성공한 ‘친명계’, 다음 수순은 ‘비명계’ 퇴출?
 
[단독]“이재명 지시로 문건 빼냈다”…檢, 불법 유출 정황 제시
 
[단독]檢 “이재명, ‘모른다’던 경기도 직원 통해 이화영 회유 정황”
 
“당에서 당신 의심해”…검찰, 이화영-아내 구치소 접견 녹취록 공개
 
 
[M&A / 주요 공시]
엑셈, 주당 1주 무상증자 결정
 
[단독] "추석 선물 드립니다"…개미들 챙긴 '500억 빌딩부자'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엑셈이 장 마감 후 1대 1 무상증자를 공시했다. 조종암 엑셈 회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주친화 경영을 위한 발걸음
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평가 된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검토하고 있던 사안 중 하나였고, 추후 실적으로 주주들에
게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해외 공격 영업으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늘려가고 있다”며 “IT 모니터링 비즈니스
부문 혁신과 AI(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신규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
다.
 
아시아나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아닌 제3자 매각 추진하라"
 

 
 
 

 
< 전일 시장 주도 종목 >
 
 

'전일 시장 주도 종목'은 거래일 기준 전(前)일 일어난 주요 종목과 그에 따른 이벤트를 다룬 콘텐츠입니다.
시장에서 주가를 움직이는 이벤트는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으며, 해당 이벤트가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강도인지를 파악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해당 종목이 '왜 올랐는지'를 아는 것은 주식의 시작입니다.
해당 종목을 오르게 한 이슈는 일회성이지 않습니다. 종목이 상폐되기 전날까지도 종목을 오르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
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합니다.
차트가 좋을 때, 해당 종목의 이슈가 살아 있는 경우 80% 이상의 확률로 다시 시세를 주게 됩니다.

 
 - 500억봉 
 - 150억봉

https://v.daum.net/v/202309270229556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92369?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34476?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58501?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22844?sid=102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09/26/QDSTQLS4PJDWNJ7OJKCR22BM7U/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6161700002?section=news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255344i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22661?sid=101




 
 
 
 
 
 

 

< to the DEEP >
 

* 위에서 언급한 해설 외에 조금 더 알면 좋을 내용을 넣는 코너입니다

 
< AI / 로봇 >
●솔트웨어 (+29.96%)(6938K) / 남성 (+29.91%)(28319K) / 모니터랩 (+8.53%)(10206K)
아마존, 챗GPT 라이벌 앤트로픽에 5조3천억 투자…AI 경쟁 가열
아마존은 앤트로픽에 초기 투자금으로 12억5천만달러(약 1조6천700억원)를 제공하고 향후 일정 조건에 따라 최대 40억달
러까지 투자액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아마존은 앤트로픽 지분을 소수 보유하게 된다. 다만 정확한 지분율은 언급되지
않았다.이번 투자계약에 따라 아마존은 앤트로픽의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조기 접근권을 확보하고 이를 자사 사업 전
반에 도입하기로 했다.아마존은 컴퓨팅 사업부인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엔지니어들이 앤트로픽의 AI 모델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아마존의 투자액이 40억달러에 이르게 되면 AWS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된
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이번 계약에는 앤트로픽이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사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씨이랩 (+3.44%)(1091K)
(23.02.13)씨이랩, AWS 마켓플레이스 통해 글로벌 영상분석 서비스 시작
씨이랩이 클라우드 기반 AI 영상분석 서비스 ‘비디고(Vidigo)’를 아마존 웹 서비스(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출시했다고
밝혔다.AWS 마켓플레이스는 AWS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를 쉽게 찾아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장터로,
글로벌 시장 진출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배출한 세계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오픈마켓이다.Vidigo는 사용자가 올린 영상에
등장하는 객체를 AI가 빠르게 검출해 출현 빈도 및 시간을 통계 보고서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코난테크놀로지 (+8.49%)(674K)
(23.09.04)코난테크놀로지, KAI·SKT와 대규모 언어 모델 협업 기대
SKT "글로벌 AI 컴퍼니 도약…2028년 매출 25조원 달성"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26일 서울 을지로 T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
했다.유 사장은 AI 인프라, AIX(AI 전환), AI 서비스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산업과 생활 전 영역을 혁신하는 ‘AI 피라미드 전
략’을 공개했다.유 사장은 이를 통해 AI 관련 투자 비중을 과거 5년(2019년~2023년) 12%에서 향후 5년간(2024년~2028년)
33%로 약 3배 늘려 2028년 매출 25조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19230?rc=N&ntype=RANKING&sid=105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61375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61188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269009i


 
 
●가온그룹 (+29.89%)(6509K)
가온그룹 자회사, KT와 'AI 솔루션 접목' 자율주행로봇 공급계약
자회사 케이퓨처테크가 KT와 인공지능(AI) 실내 배송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의된 일정에 맞춰 물량
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공급 로봇은 AI 솔루션을 접목한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이다. 고객사의 플랫폼과 연동된 음
성인식 기능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차별성을 확보했다. 또 여러 동으로 이뤄진 대형 건물을 다수의 로봇이
충돌 없이 안정적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호텔, 병원, 생활형 숙박시설 등 실내에서 소형 물품 배송에 활용될 예정이다.
 
 
●유진로봇 (-21.11%)(5957K)
유진로봇, 국내 청소로봇 사업 접는다…사후 서비스는 지속
유진로봇이 자율주행 솔루션과 스마트팩토리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올해 말까지 자사 청소로봇 브랜드 '아이클레보'
사업부 단계적 종료 수순을 밟는다고 26일 밝혔다.유진로봇은 북미·유럽에 레퍼런스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성장세를 보
이는 솔루션 사업 영역에 집중해 경영 효율성을 높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의료AI / BIO >
●셀바스헬스케어 (+7.14%)(22601K)
(23.09.25)셀바스헬스케어, AI 초음파 솔루션 한의료 시장 공급 확대
(23.09.21)하나증권 "셀바스헬스케어, 美 FDA 승인 획득 AI진단 솔루션 독점 공급 예정"
최재호 연구원은 “울트라사이트와 함께 동 사가 추진 중인 ‘AI 심장 초음파 솔루션’은 실시간 안내(Real-Time Guidance)
S/W로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바이스만 있으면 병원 뿐 아니라 구급차, 진료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며
“2027년 약 693억달러로 전망되는 세계 의료AI 시장이 아닌 2027년 약 2857억달러가 전망되는 세계 원격의료 시장을 타겟
한다는 의미로 일반적인 의료AI 진단 기업들과는 타겟 시장 규모 자체가 다르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무엇보다 美 FDA
승인 획득한 ‘AI 심장 초음파 솔루션’의 울트라사이트와 JV 설립을 통해 글로벌로 안정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만큼, KFDA
승인 등 국내 시장 침투 또한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셀바스헬스케어와 울트라사이트가 각각 51대 49
의 비율로 공동 출자하는 JV는 올 4분기 내 설립 예정이다. 
 
 
●신테카바이오 (+0.72%)(649K)
신테카바이오, 벨기에 PDC라인 파마와 환자맞춤형 암백신 공동연구
벨기에 소재 면역항암백신 개발기업 피디씨라인파마(PDC line Pharma, 이하 'PDC')와 환자맞춤형 치료용 암백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피디씨라인파마는 벨기에에 본사를 둔 면역항암백신 개발 기업
으로, 플라즈마사이토이드 수지상세포주(PDC line) 기반 면역 항암 백신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백신 기술을 토
대로 신생항원을 타깃으로 하는 PDC*neo 파이프라인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 기업 최초로 기술특례 방식으로 코
스닥 상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에스바이오메딕스 (+29.99%)(5309K)
파킨슨병 환자에 배아줄기세포 치료제 뇌이식 성공
[특징주] 에스바이오메딕스, 세브란스병원 파킨슨병 줄기세포 뇌 이식 성공 소식에 강세
한 의약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이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아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연구책임자 장진우 교
수)와 신경과(이필휴 교수)가 협업해 진행했다. 이식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인간 배아줄기세포에서 분화시킨 중뇌 도파민
신경전구세포다.대상은 파킨슨 진단 5년 이상 지났으며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떨어지거나 이상운동증 등 부작용을
보인 환자다. 저용량, 고용량 각각 3명을 대상으로 투여 완료했으며 용량별로 3명씩 추가 선발해 이식술의 안전성과 효과
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올해 초 에스바이오메딕스는 간 배아줄기세포 유래 중뇌 도파민 신경 전구세포를 이
용한 파킨슨병 세포치료제(A9-DPC)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1/2a상 승인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배아줄기
세포 유래한 세포치료제를 김동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개발했는데, 현재 김 교수는 에스바이오메딕스 대표 이사
이자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역임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홈캐스트 (+24.73%)(949K)
(16.11.15)[특징주] 홈캐스트, 황우석 박사 배아줄기세포 NT1 질병관리본부 정식 등록 예정↑
(23.07.10)[특징주]홈캐스트, 황우석 박사 “만수르가 내 보스” 넷플릭스 다큐 공개에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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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캐스트의 최대주주인 에이치바이온의 최대주주는 황우석 박사다.
 
 
●위더스제약 (+8.92%)(19283K)
(23.09.22)[특징주]위더스제약, 세계최초 탈모치료 지속형 주사제 대량생산…빠른 품목허가 기대
위더스제약은 최근 경기 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 안성공장에서 주사제동 준공식을 갖고 생산 가동 준비를 마쳤다. 270억원
을 투자해 연간 250만병(바이알)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췄다.장기지속형 탈모치료 주사제 'IVL3001'은 피나스테리드 계열
의 탈모 치료제로 매일 먹어야 하는 경구형의 번거로움을 초미세유체역학적(마이크로플루이딕) 제조법에 의한 세계 최초
의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개발해 투약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제품이다. 3개월에 한번 또는 1개월에 한번 맞는 두 종류
로 나눠 시판할 예정이다.위더스제약·인벤티지뿐만 아니라 대웅제약도 함께 공동개발 중으로 위더스제약은 제품 생산을,
인벤티지랩은 전임상·임상 1상·제품생산 지원 업무를, 대웅제약은 임상 3상·허가·판매를 각각 맡는 구조다. 지난해 호주에
서 임상 1, 2상을 마치고 3상이 진행될 예정으로, 3상을 마치는 대로 이번에 구축한 장기지속형 주사제 공장에서 생산을 시
작한다. IVL3001은 기존에 시판 중인 피나스테리드 성분을 제형 변경한 것인 만큼 향후 품목허가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는 기대다.위더스제약은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신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탈모치료제 시장이 2020년 기
준 36억달러(약 4조8136억원) 수준이었던 만큼 장기지속형 탈모 치료 주사제 시판을 통해 2025년 위더스제약의 매출이
1000억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엑세스바이오 (7137K)
[특징주]엑세스바이오, 美 코로나 재확산 영향...보건당국, 가정에 검사키트 제공 부각 ‘강세’
미국 CNN은 25일(현지 시각) 보건복지부가 이날부터 한 가정에 코로나19 검사키트를 당국에 주문하면 무료로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웹사이트를 통해 가구당 한 번의 주문으로 검사키트 4개를 신청할 수 있고, 배송은 내주부터 시작된다.엑세스바
이오가 주목받고 있다. 회사는 지난 21일 1180억 규모의 코로나 자가진단키트공급 계약을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
액 대비 11.41%다.
 
 
●알테오젠 (-21.85%)(9006K)
[특징주] 신고가 쓴 알테오젠, 공매도 맞고 급락
알테오젠, 매각 vs 계약 수정 풍문…MSD 이해타산 따져보니 (한국경제 바이오인사이트 유료기사)
 
 
 
 
< 네옴시티 / 인프라 >
●모아데이타 (+17.16%)(62865K) / 데이타솔루션 (+4.23%)(2444K)
(23.09.18)[특징주] 모아데이타, 네옴 사우디 AI·의료 서비스 구축 부각 '강세'
모아데이타와 자회사 메디에이지는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 의료 분야의 방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Rifad
Investment’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모아데이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이 발표한 새로운 기가 프로젝트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협
약 주요 내용은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뱅크 설립, AI·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공급, AI 디
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 운영 등이다.
 
 
●에스코넥 (+9.61%)(59374K)
(23.09.18)에스코넥, 리튬 1차전지로 중동 진출...10월 사우디 현지에 생산부지 확보
업계에 따르면 에스코넥은 사우디국제산업단지회사(SIIVC)와 현지 합작법인(JV) 설립을 마치고 다음 달 사우디 남서부 경
제도시 자잔(Jazan)에서 생산부지 확보 계약을 체결한다. 사우디 왕실과 정부가 1차로 약 10조원을 투입하는 ‘사우디·한국
산업단지 프로젝트(SKIV)’에 참여를 최종 확정지은 데 따른 조치다.
이 프로젝트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번에 부지 계약식과 사빅(SABIC)의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등 펀딩 서류 졸업
식을 한다”며 “사우디 산업개발펀드(SIDF)에 관련 서류제출을 마치는 대로 에스코넥 등 각 참여사가 공장 건설과 기계 발주
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SIDF에서 각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수천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림 (+5.59%)(1006K)
[단독]이재용·정의선·김동관, 내달 사우디行…빈 살만 접견 추진-네옴시티 수주전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은 10월 21~24일 3박 4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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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부처 핵심 관계자들도 동행을 검토 중이다.
 
 
●우듬지팜 (+3.83%)(29472K)
(23.09.20)우듬지팜, 사우디 18만평 K스마트팜·450조 스마트팜 시장 ‘정조준’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가 대규모 K스마트팜 테마단지 조성사업에 나선다는 소식에 공동 사업 협약 관계인 우듬지팜이
주목을 받고 있다.이번에 추진하는 ‘KSA 시더스팜월드’는 60ha(약 18만평) 부지에 들어설 대규모 단지이다. 시더스그룹은
스마트팜 중심의 ‘첨단 농업 테마 단지’ 설계·시공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전일 하나금융20호스팩과 스팩 상장한 우듬지팜
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스마트팜 대규모 MOU를 맺고 '휴스템코리아'와 K-스마트팜 혁신 및 확산을 위해 공동 사업 협약을
체결한 관계다.
우듬지팜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반밀폐형 스마트팜’ 구축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다. 일반
적인 스마트팜 기업들이 자재, 설비 또는 건축기술을 기반으로 온실을 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우듬지팜
은 10년 이상의 재배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지속가능한 스마트팜을 구축 및 운영 할 수 있도록 한다.업계에선 우듬
지팜의 부여 반밀폐 유리온실은 외부 공기를 선택적으로 유입, 4계절 일정한 생장환경을 만드는 것이 강점이라고 봤다. 온
도 및 습도, 광량,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하는 복합환경제어 시스템과 AI를 접목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도 갖췄다.
 
 
 
 
< 정치 >
●이재명 관련주: 동신건설 (+10.23%)(6003K) / 카스 (+5.15%)(117K)
●이낙연 관련주: 부국철강 (고가 +7.88%, 종가 -5.88%)(27649K) / 서원 (고가 +12.00%, 종가 -7.65%)(23258K)
●조국 관련주: 화천기계 (고가 +18.36%, 종가 +0.88%)(40668K)
●한동훈 관련주: 노을 (+5.45%)(8905K) / 체시스 (고가 +15.81%, 종가 +0.00%)(14048K)
이재명, 26일 예정대로 영장실질심사 출석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이
‘이재명 단일 대오’로 갈지, 지도 체제가 재편될지 등을 놓고 야권의 판이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 M＆A / 공시 >
●롯데손해보험 (+6.88%)(13057K)
롯데손보, 매각 기대감에 급등…체력도 반전
‘3조원 대어’ 롯데손보 매각 절차 돌입…금융지주에 쏠린 눈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 지분 77.04%를 보유한 최대주주 JKL파트너스는 최근 매각 초기 단계로써 주관사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롯데손보는 지난 18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가 지분매각을 위해 주관사 선정 준비 작업을 시작한 상황으로 아
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추후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재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롯데손보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 거론되는 곳은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다.
 
 
●위니아 (-1.33%)(6019K), 위니아에이드 (-29.93%)(48929K)
‘법정 관리’ 위니아전자, 임금체불 해결안 내놔… “멕시코 공장 매각 추진”
[특징주] 위니아에이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에 하한가
위니아전자는 지난 20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대유플러스도 전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공시
했다.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이 연달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악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 개별주 >
●줌인터넷 (+11.59%)(22310K)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가동…"원스톱 처리"
與 '가짜뉴스 방지법' 당론 발의키로…"무관용 책임 원칙"
(23.09.22)[특징주]줌인터넷, 尹 '가짜 뉴스 위협' 발언…정부 선정 가짜 뉴스 판별 AI 1위 기업 부각 '강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뉴욕대학교에서 개최된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가짜뉴스를 못 막
으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미래세대가 위협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9200845045701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9/25/37K2KA6NTNETRI2XEUUM4U4OG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309201848474560103058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9250235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3/09/26/AHAAE32RSZBSNL3YHKLH4S5F7I/?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www.ebn.co.kr/news/view/1593866/?sc=Naver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6064000017?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6129200001?input=1195m
https://news.nate.com/view/20230922n16027?mid=n1101


이 같은 소식에 줌인터넷이 주목받고 있다. 줌인터넷은 지난 2017년 정부 산하 기관인 과기정통부가 주최한 가짜뉴스 판별
AI개발대회에서 1위를 해 관련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해당 내용은 올해 8월 공시된 줌인터넷의 반기보고서에서 확
인할 수 있다.한편 줌인터넷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줌닷컴에서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광고상품을 판매하
는 업체다.
 
 
●SCI평가정보 (+10.64%)(7358K)
SCI평가정보 예비입찰 5개사 숏리스트 선정
업계에 따르면 SCI평가정보 매각 주관사를 맡은 삼성증권은 최근 에비입찰에 참여한 잠재 매수자 중 좋은 조건을 제시한 5
곳을 숏리스트로 선정했다. 현재 숏리스트에 오른 기업 5곳이 지난주부터 기업실사(듀딜리전스)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숏리스트로 선정된 기업 중에는 신규 잠재 투자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곳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실사는 11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다. 매각자 측은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해 비교적 충분
한 실사 기간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칩스앤미디어 (+10.61%)(1288K)
(23.07.03)칩스앤미디어, 엔비디아 GPU대비 10배 빠른 AI 'NPU' 개발 막바지…이르면 9월 출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칩스앤미디어는 고화질 영상전용 인공지능 반도체 ‘NPU’ IP의 출시 프로모션을 9월에 열 예정이다.
회사에 따르면 NPU는 인공지능 반도체로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GPU) 대비 10배 빠른 연산 속도와 5분의 1 수준의
전력 소모로 차세대 핵심 반도체로 꼽힌다.
 
 
●이노시뮬레이션 (+6.68%)(2483K)
"XR산업, 2026년 134조원 성장"…산업부, XR동맹 운영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국디스플레이협회에서 XR융합산업 동맹의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운영위는 콘텐츠 분야 '이노시뮬레이션'과 플랫폼 분야 'SKT'도 처음으로 참석했다.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업체들이
함께하는 협의체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이엠 (+6.06%)(772K)
아이엠, 85조원 'AI 안티드론' 시장 출사표... 카이투스테크놀로지와 공동운영 협약
아이엠은 AI 기반의 안티드론 토탈솔루션 전문업체 카이투스테크놀로지(이하 카이투스)와 공동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카이투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포르템테크놀로지스(이하 포르템)의 국내 공식 리셀러다. 또 포르템의 제품 외
에도 장거리 레이더와 하드킬 솔루션 등 넓은 스펙트럼의 제품군을 갖추고 고객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아이엠은 향
후 카이투스 측과 전략적 협업을 강화해 안티드론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모비스 (-1.92%)(14836K) / 비츠로테크 (+1.43%)(2473K)
인공태양, 누가 먼저 만드나...미·중, 핵융합 개발 경쟁 본격화
제니퍼 그랜홀름 미 에너지장관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10년 안에 상업적 핵융합 비전을 달성한다는 것이 가능성의 영역
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핵융합은 선구적인 기술”이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핵융합을 가정과 기업에
전력을 공급하는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길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인공 태양’으로도 불리는 핵융합은 전 세계가
탈탄소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평가된다. 실용화는 2040년대로 추정된다. 이론상으론 핵융합 에너
지 1그램에서 석유 8톤 수준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브이첨단소재 (+1.18%)(16198K)
EV첨단소재, 북미 LSV 배터리 팩 탑재 FPCB 양산 시작
이브이첨단소재는 북미 여객운송용 저속전기자동차인 LSV(Low speed vehicle) 배터리 팩에 탑재되는 연성회로기판(FPCB)
양산품의 출하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양산제품은 LSV배터리팩의 배터리관리시스템(BMS)에 실장되는 FPCB로 이브이
첨단소재는 연성회로기판에 FUSE 등 소자 부품을 실장하여 조립반제품 상태로 배터리팩 전문제조회사인 N사에 납품하고,
N사는 이후 셀 조립을 통해 완성품형태로 팩을 제작하게 된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92607183503134
https://www.etoday.co.kr/news/view/226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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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news.com/2023092600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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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전/후 시간 외 주요 사항 >
 

장 전에 움직인 종목을 보면서 당일 주식 시장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칩스앤미디어 (+10.00%)(235K), 텔레칩스 (+9.94%)(186K) / 넥스트칩 (+3.23%)(6K) / 오픈엣지테크놀로지 (+2.14%)
(10K)
[단독] 칩스앤미디어, 엔비디아 넘었다…'세계 최초' 영상특화 AI NPU 개발 완료
취재에 따르면, 칩스앤미디어는 이달 말 예정됐던 고화질 영상전용 AI 반도체 NPU 관련 IP 개발을 최근 전격 완료하고 글
로벌 PR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주 내 해외 PR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며, 국내의 경우 추석 명절 이후 관
련 행보를 밟는다.칩스앤미디어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NPU를 개발하는 업체는 많지만, 영상전용 NPU를 독자적으로 개
발 완료한 곳은 자사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챗GPT 시대에는 문자 중심
으로 글로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림·동영상으로 분석 대상을 넓히며 생성 AI 시대의 대상이 동영상 중심으
로 확대될 것"이라며 "따라서 비디오 IP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주라이트메탈 (+10.00%)(67K)
한주라이트메탈, 141억 국책과제 수주…초경량 전기차 부품 개발
한주라이트메탈이 선정된 국책과제는 ‘전자기교반 반응고 주조설비 및 공정기술 개발을 통한 두께 2.5mm급 전기차용 고
강도·고열전도도 알루미늄 박육 부품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과제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약 3년
6개월이다. 총 사업비는 141억원이며 이 중 정부지원금은 95억원이다. 한주라이트메탈은 현금 13억 원과 현물(설비·인적
자원비) 14억원을 부담한다.
 
 
●위더스제약 (+9.99%)(389K)
(23.09.22)[특징주]위더스제약, 세계최초 탈모치료 지속형 주사제 대량생산…빠른 품목허가 기대
위더스제약은 최근 경기 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 안성공장에서 주사제동 준공식을 갖고 생산 가동 준비를 마쳤다. 270억원
을 투자해 연간 250만병(바이알)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췄다.장기지속형 탈모치료 주사제 'IVL3001'은 피나스테리드 계열
의 탈모 치료제로 매일 먹어야 하는 경구형의 번거로움을 초미세유체역학적(마이크로플루이딕) 제조법에 의한 세계 최초
의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개발해 투약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제품이다. 3개월에 한번 또는 1개월에 한번 맞는 두 종류
로 나눠 시판할 예정이다.위더스제약·인벤티지뿐만 아니라 대웅제약도 함께 공동개발 중으로 위더스제약은 제품 생산을,
인벤티지랩은 전임상·임상 1상·제품생산 지원 업무를, 대웅제약은 임상 3상·허가·판매를 각각 맡는 구조다. 지난해 호주에
서 임상 1, 2상을 마치고 3상이 진행될 예정으로, 3상을 마치는 대로 이번에 구축한 장기지속형 주사제 공장에서 생산을 시
작한다. IVL3001은 기존에 시판 중인 피나스테리드 성분을 제형 변경한 것인 만큼 향후 품목허가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는 기대다.위더스제약은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신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탈모치료제 시장이 2020년 기
준 36억달러(약 4조8136억원) 수준이었던 만큼 장기지속형 탈모 치료 주사제 시판을 통해 2025년 위더스제약의 매출이
1000억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독 (+7.83%)(4K)
한독, 담도암 치료제 HDB001A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 2상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올리패스 (+7.26%)(136K)
(23.09.25)올리패스, 비마약성 진통제 OLP-1002 중국 특허 취득
올리패스는 만성 관절염 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2a상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비마약성 진통제 OLP-1002에 대해 중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25일 밝혔다. 금번 중국 특허 취득은 미국, 일본, 호주 등을 포함해 10번째에 해당된다.특히 이번 중국
특허 취득은 연간 3000억 USD(한화 약 390조원) 규모의 거대 제약 시장인 중국에서 OLP-1002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확정
됨을 의미하므로 기술 수출에 중요하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라이콤 (+6.92%)(593K)
(23.09.25)"자율주행 게임체인저" 평가…머스크 자신하는 '도조' 뭐길래
(23.05.23)라이콤, 테슬라 파트너사에 자율주행 라이다 센서 초도물량 선적
라이콤은 테슬라 파트너이자 글로벌 선두 자율주행 라이다 기업 ‘L’사로부터 최근 수주한 차량용 자율주행 라이다 핵심 부
품 ‘초소형 펄스드 파이버 레이저’의 초도 물량 선적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펄스드 파이버 레이저’는 라이다용 레이저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6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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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중 전세계에서 크기가 가장 작을 뿐 아니라 자율주행차에 적용 가능한 라이다 센서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
공한 제품이다.
 
 
●에스코넥 (+4.19%)(1438K)
(23.09.18)에스코넥, 리튬 1차전지로 중동 진출...10월 사우디 현지에 생산부지 확보
업계에 따르면 에스코넥은 사우디국제산업단지회사(SIIVC)와 현지 합작법인(JV) 설립을 마치고 다음 달 사우디 남서부 경
제도시 자잔(Jazan)에서 생산부지 확보 계약을 체결한다. 사우디 왕실과 정부가 1차로 약 10조원을 투입하는 ‘사우디·한국
산업단지 프로젝트(SKIV)’에 참여를 최종 확정지은 데 따른 조치다.
이 프로젝트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번에 부지 계약식과 사빅(SABIC)의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등 펀딩 서류 졸업
식을 한다”며 “사우디 산업개발펀드(SIDF)에 관련 서류제출을 마치는 대로 에스코넥 등 각 참여사가 공장 건설과 기계 발주
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SIDF에서 각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수천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델타테크 (+4.02%)(129K) / 파워로직스 (+2.76%)(52K)
(23.08.13)“에코프로도 첨엔 거품이랬어” 초전도체 베팅한 투자자들, 2주후 웃을까[투자360]
LK-99를 개발한 퀀텀에너지연구소는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결과들을 취합하고 있다. 지금 계획으로는 8월 말, 9월 초쯤
(연구소에서)갖고 있는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초전도학회 발표와 비슷한 시기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
다.
 
 
●디아이 (+3.33%)(26K)
디아이, LG에너지솔루션 대상 100억 규모 ESS 공급 계약 공시
 
 
●이엔플러스 (+2.05%)(13K)
이엔플러스 "모토닉스 주식 110억원어치 취득…지분율 70%"
이엔플러스는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업체 모토닉스의 주식 7만주를 110억원에 취득한다고 26일 공시했다.주식
취득 뒤 이엔플러스의 모토닉스 지분율은 70%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다음달 13일이다.이엔플러스는 이번 주식 취득
의 목적을 "경영권 참여 및 신규 사업 확장"이라고 밝혔다.
 
 
 
 

 

< 테마별 일정 >
 
 
◻ - 기존 일정
◼ - 추가'수정된 일정
☆ - 주요일정
 
 

◻10월 12일 옵션만기일 ☆
 ◻10월 12일 OPEC 월간 보고서(현지시간)
 ◻10월 19일 금융통화위원회 ☆
◻11월 9일 옵션만기일 ☆
◻11월 13일 OPEC 월간 보고서(현지시간)
◻11월 30일 금융통화위원회 ☆
 
 

https://www.mk.co.kr/news/business/1083183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82807?sid=101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26800440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6170000002


-없음
 
 

미중패권전쟁 ◻8월중 美 IRA '해외우려단체(FEOC)' 세부지침 발표 전망☆

미국

◻10월 1일 美 학자금 대출상환 재개 예정 
◻10월 6일 美) 9월 고용동향보고서(현지시간)
◻10월 11일 美) 9월 생산자물가지수(현지시간)
◻10월 11일 美) 9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현지시간)
◻10월 12일 美) 9월 소비자물가지수(현지시간)
◻10월 13일 美) 9월 수출입물가지수(현지시간)
◻10월 18일 美) 연준 베이지북 공개(현지시간)
◻10월 19일 美) 9월 경기선행지수(현지시간)
◻10월 20일 美) 옵션만기일(현지시간)
◻11월 1일 美) FOMC 회의 발표(현지시간)
◻11월 5일 美 서머타임 해제(현지시간)
◻11월 15~17일 APEC 정상회의 - 美 샌프란시스코
◻11월 23일 미국 증시 휴장 - Thanksgiving Day
◻11월 24일 美 블랙프라이데이(현지시간)
◻11월 24일  미국 증시 조기폐장 - the day after Thanksgiving
◻11월 27일 美 사이버먼데이(현지시간)

유럽 ◼10월 EU 탄소국경제도 시행 예정 

중국

◻9월 23일~10월 8일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
◼9월 29~10월 6일 中 추석' 국경절 연휴☆

◻10월 1일 中 국경절 ☆
◻10월 17일 中 '제3회 일대일로 정상포럼' 개최 예정
◻10월 22~24일 中 중추절 ☆

그외

◻6~9월 인도 몬순 기간(무더운 우기), 인도 쌀 수출 금지, 베트남 쌀시장 '기대감'
◻7~9월 엘니뇨 발생 확률 90% ,폭염특보
◻8월 네이버,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 본계약 전망☆

 
◻10월 인도, 설탕 수출 금지 전망 ☆
◻11월 COP28(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 UAE 두바이

 
 

◻10월 10일 北 노동당 창건일
◻11월 14일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회의 개최 - 서울
 
 

◻7~12월 정부, '첨단로봇 산업전략 1.0' 수립 예정 ☆
◻~12월 정부, AI'반도체 등 14개분야 국제 표준화포럼 출범 예정 
 
◻9월 한국은행, CBDC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예정 ☆
◻9월 교육부, AI디지털교과서 개발 본격 돌입 예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51142?sid=10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87926635741432&mediaCodeNo=257&OutLnkChk=Y
http://news.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30925000159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5164400003?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30831178200504?section=new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91728?sid=1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36318?sid=104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724000005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3/07/30/WGQ6V44B4VG5NB57WADTKFKZZ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3/09/14/QK26TCIGNNHSLFPYEIN2PUMYD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48333?rc=N&ntype=RANKING&sid=101
https://www.news1.kr/articles/5179185
https://www.yna.co.kr/view/AKR20230824017451504?section=news
https://www.news1.kr/articles/5167905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65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2114431748319&MTS_P
https://www.fnnews.com/news/202309041814023138
https://www.etoday.co.kr/news/view/2287086


◼9월 20~25일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예정 ☆ --> 발표
◻9월 25~29일 정부, 전기차 보조금 확대방안 발표 예정 
◻9월 27일 러시아 외무차관 방한 예정 
 
◻10월 UAE대통령 국빈 초청 방한 예정 ☆
◼10월 국토부, 10대그룹 총수와 사우디 방문 전망 ☆ --> 21~24일
◻10월 정부, 에너지저장장치(ESS) 종합발전 전략 발표 예정 ☆
◻10월 국토부, 하이퍼튜브 예비타당성조사 예정 
◼10월 21~24일 국토부, 10대그룹 총수와 사우디 방문 전망 ☆ 
◻10월 31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정부 시정연설
 
 
 

◻~10월 2일 체코원전 입찰제안서 제출일
◻10월 정부, 'CF(Carbon Free)연합' 공식 출범 예정
◻11월 22~24일 그린비즈니스위크 - 코엑스
 
 

◻9월 엘앤에프, 대구 3공장 완공 예정 
◻9월 에스엠랩, 3공장 착공 예정, 금양, 에스엠랩 최대주주로 ☆ 
◻10월 EU 배터리 규제
◻10월 현대'기아차 인증 중고차사업 시작 전망 
◻10월 19~21일 대구 국제 미래모빌리티엑스포 - 엑스코
◻11월 3째주 현대차, 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 예정 
◻11월 UAM포럼, 'G3AM' 출범 예정 
◻11월 8~10일 K-UAM 콘펙스 개최 - 1인천 영종도
◻~12월 현대차, 세계 최초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예정 ☆
 
 

◼10월 5일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 심사 회의 예정 (9
월 25일에서 연기)  
◻10월 17~22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최 예정
 
 

◼9월 칩스앤미디어, 인공지능 반도체 'NPU' 출시 프로모션 예정☆ --> 개발 완료
◻10월 삼성전자, 엔비디아 4세대제품 HMB3 공급 예정 
◻10월 5일 삼성전자, '삼성 시스템LSI 테크데이 2023' 개최 예정 ☆
◻10월 5일 삼성전자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2023(SDC23)’ 개최 예정 - 美 샌프란시스코
◻10월 17일 삼성전자 '삼성 파운드리 포럼(SFF)'개최 예정 - 日 도쿄
◻10월 19일 삼성전자 '삼성 파운드리 포럼(SFF)'개최 예정 - 獨 뮌헨
◻10월 20일 '삼성 메모리 테크 데이 2023' - 美 캘리포니아 
◻10월 25~27일 SEDEX 2023(반도체대전) - 코엑스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9/05/Z36UOSPJYNHKZGVQMXBHLFZJ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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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news.com/news/20230901115250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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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9211331179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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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business/1082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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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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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81018071125535
http://www.sedex.org/public_html/index.asp?


 
◻~12월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수립 발표 예정 ☆
◼~12월 삼성전자 로봇 신제품 출시 전망☆

◻9월 27일 '메타 커넥트 콘퍼런스' 
◻10월 삼성전자 생성형 AI 테스트 시작 ☆
◻10월 네이버, '클로바 스튜디오 2.0' 출시 예정 ☆
◻10월 카카오, 자체 개발 AI 코(Ko) GPT 2.0 공개 계획
◻10월 KT 초거대AI '믿음' 출시 예정 
◻10월 SKT, AI 에이전트 '에이닷' 정식버전 출시 예정 ☆
◻10월 레인보우로보틱스, 서빙로봇 출시 예정 
◻10월초 한화로보틱스 출범 예정 
◻10월 5일 '삼성 시스템LSI 테크 데이 2023' - 美 실리콘밸리, '세미콘 휴머노이드' ☆
◻10월 11~14일  '2023 로보월드(ROBOTWORLD 2023)' - 일산 킨텍스 ☆
◻10월 15~16일 엔비디아 AI 서밋 - 이스라엘 텔아비브
◻11월 네이버랩스, 두번째 데이터센터 '각 세종' 오픈 예정 
◻11월초 英, 글로벌 AI 안전 정상회의 개최 예정 
◻11월 6일 OpenAI 개발자 컨퍼런스
◻11월 17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 시행 예정 
 
 

◻8월말~9월초 퀀텀에너지연구소 상온초전도 LK-99 검증결과 전망 ☆
◻10월 4~20일 디지털미디어테크쇼 - 킨텍스
◻10월 24~27일 KES 2023(한국전자전) - 코엑스 
◻11월 2일 국내 최대 사이버 위협 대응 인공지능 정보보호 컨퍼런스 ‘AIS 2023’
◻11월 8~10일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 - 엑스코
◻11월 20일~12월 15일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 개최 예정 - UAE 두바이 
◻11월 23~25일 국제 3D프린팅 코리아 엑스포 2023 개최 예정 
◻11월 29일~12월 1일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전, 소프트웨이브 - 코엑스
◻~12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양자기술 '사실표준화기구' 출범 예정 
◻~12월 스타링크, 한국서비스 상용화 예정 
 
 

◻10월 10일 SKT, '메타 퀘스트3' 국내 독점 출시 예정 
 
 

◻8월 컴투스, '워킹데드: 매치3' 출시☆
◻9월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 데뷔 예정 - YG엔터☆

◻9월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中 출시 예정 ☆
◻10월 6~7일 CJ ENM, 'KCON SAUDI ARABIA' 개최 - 사우디아라비아
◻10월 13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컴백 - 하이브
◻10월 18일 英 경쟁시장청(CMA) MS-블리자드 인수 1단계 심사결과 
◻10월 23일 엔씨소프트, '배틀크러쉬' 글로벌 CBT(비공개 테스트) 실시
◻10월 26일 넥슨, 신작 '데이브 더 다이버' 닌텐도 스위치 버전 출시
◻11월 16~19일 국제게임전시회 G-STAR 2023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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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 동운아나텍, 타액 당측정기 식약처 본임상 신청 계획☆

◻7월~ 큐렉소, 인공관절 수술로봇 美 FDA 시판허가 신청 계획☆

◻7월 펩트론, 비만'당뇨 치료제 라이선싱 계약 실사☆

◻7월 중순 바이오플러스 '보닉스' 中 판매 개시(기능성화장품) 예정
◻~12월 셀트리온, 3사 합병 행정절차 시작 전망
◻9월 스텔라라 물질 특허 美 만료 예정 
◻9월 제이엘케이, 뇌졸중 진단 AI솔루션 美 FDA 승인 결과 전망☆

◻9월 제테마, 보툴리눔 톡신 식약처 품목허가 신청 계획
◻9월 에이프릴바이오, 자가면역질환치료제 후보물질 APB-R3 임상 종료☆

◻9월 28~30일 유럽유방영상학회(EUSOBI) 개최(현지시간) - 스페인
◼10월 혁신의료기술 AI의료기기 비급여 상한방안 최종 결정 예정 
◻10월 파로스아이바이오, 엔비디아 '바이오 니모'(BioNeMo) 사용 가능 예정 
◻10월 삼천당제약,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본계약 체결 전망 
◻10월말 셀트리온 짐펜트라 美 FDA 승인 전망 
◻10월 3~6일 유럽당뇨학회(EASD) 예정
◻10월 11일 英 NICE, 릴리 '마운자로' 복용 권고 최종 가이드라인 공개 예정 ☆
◻10월 11~15일 암 관련 국제학술회의  '2023 AACR-NCI-EORTC' － 美 보스턴 ☆
◻10월 20~24일 유럽종양학회 연례학술회의(ESMO) - 스페인 마드리드 ☆
◻10월 24~27일 알츠하이머임상학회(CTAD) 예정 
◼10월말~11월초 카카오헬스케어 디지털 혈당관리 서비스 출시 예정 
◻11월 뷰노, 딥브레인의 FDA 승인 결과 전망 
◻11월 1~5일 미국면역항암학회(SITC) 예정 - 美 샌디에이고
◻11월 10~14일 미국간학회 국제학술대회(AASLD 2023) 예정 
◻11월 11~13일 미국심장학회(AHA) 예정 
◻11월 14~16일 코리아 라이프 사이언스 위크 - 코엑스
◻11월 23일 파마리서치바이오,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두번째 판결 예정 
◻11월 23~24일 바이오 콘펙스 개최 - 인천 송도컨벤시아
 
 

◻9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실질심사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10월 6일 이재명 대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성
남FC후원금 뇌물혐의 첫재판 예정
 
 

◻10월 5일 포스코DX, 임시 주주총회 (코스닥 상장폐지 안건) ☆
◻10월 23일 YTN 매각 입찰 마감' 낙찰자 선정 예정 ☆
◻10월 23일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흡수합병 관련 주주총회
◻10월말 YTN 본입찰 예정
◻11월 HMM 최종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예정 
◻~11월말 SCI평가정보 매각 관련 실사 기간
◻12월 HMM 주식매매계약 체결 예정 
 
 

◻9월 27일 밀리의 서재 신규상장 - KT그룹 계열의 전자책 플랫폼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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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두산로보틱스 신규상장 - 코스피, 협동로봇 전문업체
◻10월 6일 레뷰코퍼레이션 신규상장 - 인플루언서 플랫폼 기업
◻10월 10~11일 신성에스티 공모청약 - 2차전지 산업의 전기차(EV)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부품 전문업체
◻10월 10~11일 에스엘에스바이오 공모청약 - 신약개발 및 의약품 품질검사 업체
◻11월 8~9일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공모청약 예정 - 국내 최대 전구체 생산기업
 
 

◻9월 28~30일 국내증시 휴장 - 추석연휴
◻10월 2일 국내증시 휴장 -  임시공휴일
◻10월 3일 국내증시 휴장 - 개천절 
◻10월 7일 한화, 서울세계불꽃축제 개최 - 여의도 한강공원
◻10월 9일 국내증시 휴장 - 한글날 
◻11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시간별 일정>
 
 
◻ - 기존 일정
◼ - 추가'수정된 일정
☆ - 주요일정
 
 
9월 27일 (수)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8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8월 관광통계
◻7월 인구동향
◻기재부, 추경호 부총리,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방문
◻기재부,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
◻산업부 방문규 장관, 국외(프랑스·아프리카) 출장(27일~)
◻산업부 장영진 1차관, SEMI회장 면담(오전9시, 서울) 
◻산업부, 카타르와 에너지·조선 협력 강화방안 논의
◻산업부, 장관, IEA 핵심광물 고위급회의·부산엑스포 유치활동 위해 출국
◻농식품부,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완화됩니다(오전)
◻환경부 조승환 장관, 카타르 에너지장관 면담(오전9시, 서울)
◻한은, 23년 2분기 중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
◻러시아 외무차관 방한 예정 
◻美) 8월 내구재주문(현지시간)
◻美)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실적발표(현지시간) - 미국 최대 메모리칩 생산업체
◻유로존) 유럽중앙은행(ECB) 비통화정책회의(현지시간)
◻독일) 10월 GFK 소비자신뢰지수(현지시간)
◻日) 일본은행(BOJ)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
◻日) 7월 경기동향지수(수정치)
◻밀리의 서재 신규상장 - KT그룹 계열의 전자책 플랫폼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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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멥신 추가상장(유상증자) - 3자배정 - 보통주 10,672,359주
◻진원생명과학 추가상장(유상증자) - 3자배정 - 보통주 722,218주
◻미코바이오메드 유상증자(기준일) - 주당 0.98337968주 배정
◻누리플랜 유상증자(기준일) - 주당 0.8480159042주 배정
◻에코플라스틱 유상증자(기준일) - 주당 0.2109784886주 배정
◻CJ CGV 추가상장(유상증자) - 보통주 74,700,000주
◻에스씨엠생명과학 추가상장(유상증자) - 보통주 4,800,000주
◻에코바이오 추가상장(CB전환) - 보통주 414,479주
 
9월 28일 (목)
◻9월 28일~10월 3일 국내증시 휴장 - 추석연휴+임시공휴일
◻유럽유방영상학회(EUSOBI) 개최(현지시간) (~30일) - 스페인
◻美) 2분기 GDP 확정치(현지시간)
◻美) 9월 캔자스 연준 제조업지수(현지시간)
◻美) 8월 잠정주택판매지수(현지시간)
◻독일)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예비치(현지시간)
◻日) 7월 경기동향지수(수정치)
◻IHQ 보호예수 해제 - 7,704,161주(3.18%)
◻프롬바이오 보호예수 해제 - 6,010,000주(42.46%)
 
9월 29일 (금)
◻산업부, IEA 회원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논의
◻美) 9월 미시건대 소비심리 평가지수 확정치(현지시간)
◻美) 9월 시카고 PMI(현지시간)
◻美) 8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출(현지시간)
◻유로존)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예비치(현지시간)
◻독일) 9월 실업률(현지시간)
◻독일) 8월 소매판매(현지시간)
◻영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확정치(현지시간)
◻영국) 2분기 경상수지(현지시간)
◻中 추석' 국경절 연휴 (~10월 6일) ☆
◻中) 9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中) 9월 차이신 종합 PMI
◻日) 9월 소비자신뢰지수
◻日) 9월 도쿄지역 소비자물가지수(CPI)
◻日) 8월 소매판매(예비치)
◻日) 8월 신규주택착공건수
◻日) 8월 건설수주
◻엑서지21 보호예수 해제 - 6,201,550주(10.62%)
◻실리콘투 보호예수 해제 - 27,060,492주(44.85%)
 
9월 30일 (토)
◻中) 9월 비제조업 PMI
◻中) 9월 제조업 PMI
◻하이트론 추가상장(유상증자) - 3자배정 - 보통주 2,148,995주
◻오픈놀 보호예수 해제 - 799,020주(8.15%)
◻크리스탈신소재 보호예수 해제 - 24,060,413주(25.09%)
◻알멕 보호예수 해제 - 641,844주(10.76%)
 
10월 1일 (일)
◻美 학자금 대출상환 재개 예정 
◻에너지 신산업 투자·일자리 박람회
◻우유 원유 가격 인상
◻中) 9월 차이신 종합 PMI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8055500017?input=1195m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17_0002416902&cID=13001&pID=1300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87926635741432&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fnnews.com/news/202309151239089581
https://newsis.com/view/?id=NISI20230917_0020038930


 
 
 
 
 
 

 

<테마•개별 일정 Check>
 
 
△ - 기존 일정
▲ - 추가'수정된 일정
 
 
△퀀텀에너지연구소 초전도체 관련 데이터 공개 예정 / 23.09.11~
“에코프로도 첨엔 거품이랬어” 초전도체 베팅한 투자자들, 2주후 웃을까[투자360]
LK-99를 개발한 퀀텀에너지연구소는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결과들을 취합하고 있다. 지금 계획으로는 8월 말, 9월 초쯤
(연구소에서)갖고 있는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초전도학회 발표와 비슷한 시기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
다.
 
 
△중국 최대 연휴 국경절 / 23.09.29~10.06
 
 
△두산로보틱스 신규 상장 / 23.10.05
두산로보틱스, 공모가 2만6000원 확정…내달 코스피 상장
오는 21∼22일 일반 청약을 거쳐 다음 달 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삼성 시스템LSI 테크데이 / 23.10.05
4대그룹, 새 성장축 로봇에 공격 투자
삼성전자는 인간형(휴머노이드, Humanoid) 로봇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현재까지 진행된 로봇 개발 현황과 비전은 오는 10
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되는 '삼성 시스템LSI 테크데이 2023'을 통해 발표할 것
 
 
△포스코DX, 임시 주주총회(코스닥 상장 폐지 안건) / 23.10.05
포스코DX, 코스피로 이사간다…주주가치 제고 목적
포스코DX는 최근까지 내부 검토를 통해 이전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이사
회를 통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현재 코스닥 상장 폐지 안건을 임시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임시 주주총회
는 10월 5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 관련 첫 재판 / 23.10.06
'단식 15일차' 이재명 대장동 첫 재판 15일→다음달 6일로 연기
 
 
△미국,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기간 종료예정 / 23.10.11
삼성·SK 中공장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유예연장? 장기해법?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는 내달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는 사안과 관련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유예 통보를 한 날은 수출
통제 정책 공식 발표 나흘 뒤인 10월 11일께로 전해졌다. 따라서 업계는 유예 기간이 오는 10월 10일께 끝나는 것으로 보고
이르면 이달 중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2023 국제로봇비즈니스컨퍼런스 / 23.10.11~12
로봇산업협회, 내달 국제로봇비즈니스컨퍼런스 개최…글로벌 산업 혁신 논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82807?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5044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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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35937?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97267?sid=105
https://www.etnews.com/20230908000141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서밋 / 23.10.15~16
젠슨 황 CEO, 엔비디아 AI 서밋서 인공지능 클라우드 동향 발표
 
 
△10대 총수단 사우디 등 중동 순방 / 23.10.21~24
[단독] 사우디 들어서는 ‘10조규모 K중기 단지’…17개사 명단 떴다 (현재 기사삭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예정된 다음달 둘째 주에 사우디 남서부 경제특구도시 자잔(Jazan)에서 부지확보 계약 체결
식을 진행한다.
이재용·정의선·김동관 사우디行…“네옴시티 잡는다”
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다음달 21일~24
일에 사우디를 찾을 예정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남미·아프리카 등을 방문해 부산엑스포 유치전에 나설 계획이라 사우
디 일정엔 불참한다.
 
 
△UAE 대통령 국빈 초청 방한 예정 / 23.10 中
[단독] 尹, 내달 UAE 대통령 국빈 초청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중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을 국빈 초청해 원전·청정에너
지 및 방산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정부, 에너지저장장치(ESS) 종합 발전 전략 발표 / 23.10 中
산업부 "10월 에너지저장장치 발전전략 발표"
 
 
△OpenAI 개발자 컨퍼런스 / 23.11.06
OpenAI will host its first developer conference on November 6
 
 
 
 
 
 
 

 

< 차트상 관심주 >
 
[상승봉]   500 & 150억 봉
 
-(0일차)    에스바이오메딕스  남성  모아데이타  줌인터넷  위더스제약  모니터랩  코난테크놀로지  가온그룹
                           
-(1일차)     화천기계  알서포트  체시스   
 
-(2일차)     이랜시스  PN풍년  이미지스   
 
[5~8일선]     파버나인  SK디앤디    
                  
[15일선]       알테오젠  한국무브넥스      
                           
[33~45선]    시너지이노베이션  펨트론  디알텍  액토즈소프트  하나마이크론  루닛   
                    
[120선]       
     
[바닥]    웰크론  범양건영  케이씨피드  이엠코리아  휴마시스  세토피아  데이타솔루션     
        
[급락]      대유에이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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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87806?rc=N&ntype=RANKING&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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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9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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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chcrunch.com/2023/09/06/openai-will-host-its-first-developer-conference-on-november-6/


       
[단기과열 예고]      모아데이타  위더스제약  아센디오
                                                                                               
[단기과열]     씨씨에스
                                     
[투자경고]       태양금속  대동기어  에이스테크  스맥  모비스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투자위험 ]      
 
 
 
 
 
 
 
< 0일차 차트 >
 

 



 

 



 

 



 

 



 
 
 
 
 
 
 
 
< 1일차 차트 >
 



 

 



 
 
 
 
 
 
 
 
 
 
 
 
< 2일차 차트 >
 



 

 



 
 
 
 
 
 
 
 
 
< 8일선 쯤 차트 >
 



 

 
 
 
 
 



 
 
 
 
< 15선 쯤 차트 >
 

 



 
 
 
 
 
 
 
 
 
 
< 33 ~ 45선 차트 >
 



 

 



 

 



 

 
 
 
 
 



 
 
 
 
 
<120선 차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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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일반 >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도세에 1.3% 하락…2,460대로 뒷걸음(종합)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4천734억원, 459억원을 순매도해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4천986억원 매수 우위
였다.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1조422억원을 순매도해 지수에 하락 압력을 더했다.
코스닥지수도 전장 대비 11.35포인트(1.35%) 내린 827.82로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이 986억원을 순매도해 8일 연속 매도세를 지속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595억원, 558억원을 순매수
했다.
이날 하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은 각각 6조8천609억원, 7조7천83억원이었다.

nomad:
거래대금이 말라가네요. 이제부터 6-9개월간 어려울 수 있다!

 
연고점 뚫린 달러-원, 단기 상단 1,360원…"문제는 연휴"
달러-원이 연고점(1,343.00원)을 상향돌파 하면서 서울 외환시장은 달러-원 상단을 1,360원까지 열어두는 모습이다.
시장참가자들은 미국 국채 금리와 글로벌 달러 향방에 따라 달러-원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미국 경제에
제동이 걸리면 달러 강세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nomad:
연휴가 끝나고 행복으로 오느냐.. 불행으로 오느냐..
누구나 불행을 점치고 있으니 행운이 있을 수도요..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채권금리 상승…장기물 줄줄이 연고점(종합)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가 재부각되면서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26일 10년물 이상의 장기 국
고채 금리가 줄줄이 연고점을 경신하는 등 채권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2bp(1bp=0.01%포인트) 오른 연 4.054%로 마치며 연고점
을 경신했다.
20년물도 연 3.959%로 4.1bp 올라 연중 최고 수준이었다. 30년물과 50년물 역시 각각 4.4bp, 4.2bp 오른 연 3.910%, 연 3.883%
로 연고점을 기록했다.
3년물은 연 3.891%로 1.5bp 올랐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2.7bp 상승, 1.4bp 상승으로 연 3.954%, 연 3.882%에 마감했다.

nomad:
일전에 환율과 금리를 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환율과 금리가 떨어지지 않더니.. 결국 .. ㅠㅠ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6133551002?sectio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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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둔 금융시장 출렁…주식·원화·국채 '트리플 약세'
긴 추석 연휴를 앞둔 국내 금융시장이 일제히 얼어붙었다.
26일 서울 채권시장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 민간 평가사 금리보다 1.2bp 상승한 3.881%로 장을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당국자들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 채권수익률이 급
등한 영향을 받았다.
 
코스피 시총 또 2000조 붕괴… `3高`에 이달만 54조 증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코스피 시총은 1979조482억원으로 집계됐다. 고금리·고유가·강달러 이른바 '3고(高)' 현상
이 이어지면서 투자심리를 짓누른 탓에 이달 들어서만 54조원 넘게 증발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이달(1~25일)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1조원 가까이 순매도 했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4530억원, 1340억원씩 순매수했으나 지수 하락을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전체시장에서 외국인은 2조원 넘
게 팔아치웠다.
 
삼성전자에 SK하이닉스까지…대형주 '와르르' 무너졌다
삼성전자(-1.15%), SK하이닉스(-1.71%), POSCO홀딩스(-1.11%), 현대차(-1.14%) 등 유가증권 시총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
했다.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으며 외국인의 매도세가 커졌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 가능성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49원30전으로 연고점을 경신했다. 중국 헝다그룹의 회생계획 차질 소
식도 증시에 악영향을 줬다.52주 신저가를 다시 쓴 대형주도 잇따라 나왔다. 테마주들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투자자가 단타 중심으로 거래하고 있다”며 “기존에는 테마
주 상승세가 2~3일씩 이어졌지만 최근에는 하루 혹은 반나절 정도만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LG엔솔·삼성SDI…목표가 줄줄이 하향
LG에너지솔루션은 2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0.11% 하락한 47만5500원에 마감했다. 최근 한 달간 14.01% 떨어졌다. 삼성SDI도
같은 기간 12.85% 내렸다.글로벌 전기차 성장세 둔화에 따라 완성차 업체의 가격 인하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투자심
리를 악화시켰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했거나 줄일 예정이다. 이 여파로 포드는 60만
대였던 올해 전기차 생산 목표를 40만 대로 줄였다.테슬라발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으로 리튬·철·인산(LFP)과 같은 저렴한 중
국산 배터리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차전지 방전?… 증권가 "더 떨어진다"
이차전지주 전반의 부진은 전기차 업황 악화에서 비롯됐다. 강재현 SK증권 연구원은 "지난 22일 테슬라의 중국 판매 부진 소
식이 퍼지며 급락한 영향으로 국내 이차전지도 약세를 면치 못하게 됐고 여기에 연일 전기차와 신재생, 친환경 등에 부정적 멘
트를 쏟아 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여론 조사에서 바이든에게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 또한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아졌지만 당분간 회복이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이안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오는 2025년까지 국내 양극재 기업들의 연평균 성장률 45% 이상임을 감안했을 때 밸류에이션 매력으 높아졌지만 양극재 기
업을 중심으로 3분기 저조한 실적과 수주 공백으로 인해 10월까지는 조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전
지역 수주 공백기에 진입한다"고 전했다.
 
“주식 꼬라박고 월급 300도 안되는데 증권사는 연봉 10억, 실화인가요” [투자360]
이 사람은 “일 때문에 만난 증권사 직원인데, 얘기해보니 연봉이 10억(원)이고 40대 초반에 서울대 출신이라네”라며 “난 월급
300도 안되고 주식은 맨날 꼬라박아서 빚까지 지고 있는데”라고 올렸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나도 증권사 들어갈 걸”이라며
“이제 나이 많아서 갈 데도 없는데”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이달 세계국채지수 편입 기대…공매도 전면재개는 아직"
이 원장은F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엔 한국이 WGBI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요구하는 조건을 우리가 대부분 충족했기 때
문에 때가 무르익었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내년이나 내후년을 편입 시점으로 예상했다.다만 공매도 해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 원장은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국제 기준 충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주식 시장 변동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 "WGBI 발언은 원론적…이달 말 명시한 것 아냐"(상보)
금감원 관계자는 26일 연합인포맥스와 통화에서 "편입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달 말 편입될 것이라 말씀하
신 게 아니다"고 말했다.
 
기업·가계 빚 GDP 대비 225.7%…또 역대 최고치
우리나라 기업과 가계가 진 빚(민간신용)이 4900조원을 넘어서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또 다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비금융 기업과 가계의 총부채를
합한 민간신용의 비율(명목 국내총생산 대비)이 225.7%로 추정됐다. 이는 올해 1분기 말(224.5%)보다 1.2%포인트 상승한 역
대 최고치 기록이다.

nomad:
전세계가 부채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 금리를 또 올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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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번 돈보다 낼 이자가 더 많아”…한계기업 900곳 무슨 일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 상황을 진단하는 보고서를 통해 작년말 외부감사 기업 2만5135개중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이 3903개로 15.5%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총이자비용을 나눈 지표로, 1을 넘지
못하면 번 돈보다 지급해야될 이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한계기업 비중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4.8%였다가 지난해 통화긴
축 여파로 다시 상승했다.
특히 이자보상배율이 7년 연속 1미만인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903개로 전체 한계기업의 23.1%, 외감기업의 3.6%였다. 이같
은 좀비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은 50조원 수준이었다. 전체 외감기업의 차입금이 986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좀비기
업의 차입금은 전체의 5.1%였다.

nomad:
모두 이자 문제...
이거 다 2025 축의 전환 등에서 예상한 내용들입니다.

 
 
빚에 허덕이는 청년들…연체 시한폭탄 '째깍째깍'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20~39세 청년층의 1인당 가계대출 규모는 7927만원으로 3
년 전인 2020년 6월보다 16.0% 증가했다.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청년층 건전성 지표도 나빠졌다. 청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
은 올해 상반기 말 0.5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문제는 취약차주 중심으로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층의 취약차주 연체율은 8.41%로 같은 기간 2.60%p 급등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안 오른다…20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종합)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4대그룹 총수 잇단 증인 신청에...'망신주기' 국감 재현되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
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이번 1차 증인 명단에선 가장 큰 쟁
점인 4대 그룹 총수 소환 문제가 일단 논의에서 제외됐다. 다만 여야 협의를 통해 국감 기간 추가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는 만큼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요 주가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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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선물 가격

 
 
 
 
 
 
 
 
 
 

https://kr.investing.com/commodities/real-time-futures


< 경제/인구 구조 변화 >
1천만명이 ‘나 혼자 산다’…“숨만 쉬어도 74만원 나가네”
통계청 ‘통계프리즘’에 따르면 작년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155만1000원으로 2인 이상 가구의 49.3% 수준이었
다. 소비 항목별로 보면 1인 가구는 음식·숙박(27만6000원), 주거·수도·광열(27만3000원), 식료품·비주류음료(19만6000만
원) 순으로 많이 지출했다. 월세, 수도요금, 전기요금, 식료품비 등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데’ 들어가는 돈만 46만9000원으
로 한달 소비 금액의 30.2%로 나타났다.주거비와 외식비, 식료품비 관련 금액을 모두 합하면 74만5000원으로 전체의 절반
에 육박(48%)했다.

nomad:
ㅠㅠ 맞습니다. 요즘 주거비용이 너무 올랐어요 ㅠㅠ

 
 
 
 
 
 
 
 
 
 

< 부동산 >
1∼8월 주택 착공 56%·인허가 39% 급감…준공까지 '트리플감소'
올해 1∼8월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줄었다.
주택 인허가는 39% 감소했고, 작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준공마저 7.6% 줄었다.
주택 공급난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26일 공공에서 물량 5만5천호를 추가해 총 12만호를 신규 공급하고, 민간
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1조+α 투입해 '돈맥경화' 걸린 PF대출 시장 혈 뚫는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는 확실한 금융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요약하면 건설사들이 돈을 빌리기 쉽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실제 21조 원이 웃도는 자금을 투입해 '돈맥경화'에 걸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돈줄을 뚫
기로 했다. HUG는 당초 10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주금공은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PF 대출 보증 규모를 확대한다.보증 여력
이 25조 원으로 확대되는 만큼 PF 사업장별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정부는 부실, 부실 우려 사업장에 PF 정상화 펀드도 투입, 부
실채권 매입과 사업성 제고에 쓰기로 했다.

nomad:
정말 잘 하는 짓일까는 생각해봐야 하면서도.... (QE니..)
이걸 안 하면 국가가 망하니 안 할수도 없고..
 
한중이 같은 문제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만 모두가 바라보는 상황

 
태영건설 “유동성 문제 없다”… ‘악성루머’에 강력 대응키로
태영건설은 최근 증권가 일부에 퍼진 태영건설 유동성 악화 소문은 사실보다 과장된 ‘괴소문’에 불과하다고 못 박았다. 회사의
유동성은 PF사업 관련 우발채무 감축과 추가 자금조달 등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PF우발채무 잔액은 현재 약 2.5조
원(착공사업장 1조 4000억원, 미착공사업장 1조 1000억원)인데 미착공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 시행지분을 매각하거나
본 PF 전환 등을 가속화하면서 자금 유동성을 늘린다는 방침이다.태영건설은 현재 시공 중인 주요 사업장이 90% 이상의 분양
률을 확보해 미분양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태영 "현금 4천억 보유, 유동성 문제 없어"
태영건설은 “그룹 차원의 지원까지 더해 4000억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시공 중인 주요 사업장은 90% 이상 분양
돼 미분양 부담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무디스 "한국 비은행금융사 PF 리스크 확대…은행은 제한적"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6일 한국 비은행금융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
다.
무디스는 이날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사들은 수익 다변화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부동산 개발업
체에 대한 PF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해 왔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작된 국내 주택시장 침체로 취약한 상황"이라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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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택 수요 부진과 부동산 가격 하락,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부동산 사업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부동산 PF로 인한
금융사의 자산건전성 악화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단독]은마아파트 20년 만에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 돌입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20년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이날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조합설립인가 처리했다. 조합이 지난달 조합설립
인가 신청서를 낸지 약 한달 만이다.
 
 
 
 
 
 
 
 
 

< 국제 - 미중패권전쟁 >
시진핑 APEC참석 시사 中 왕이…"美, 순조로운 개최조건 만들길"(종합)
왕 주임은 "중국은 책임을 지는 국가로, 우리는 중국이 참여하는 중요한 다자회의에 결석(불참)한 적 없다"면서 "APEC 일정에
관해 우리는 각 측과 소통을 유지하고 있고, 적절한 때에 정식으로 소식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왕 주임 발언은 시 주석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부주석 "개혁·개방 심화할 것…미국 기업 환영"
한정 중국 국가 부주석은 26일 "더 많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발전 기회를 공유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한
부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헨리 폴슨 전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올해 들어 중국 경제는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
했다.한 부주석은 "중미 관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며 "양국은 각각 최대 개발도상국과 최대 선진국으로
서 각 분야 호혜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으로 세계 경제 회복을 추진해 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Italy Belt and Road: China President Xi to Promote 'Healthy' Relations - Bloomberg
시진핑, 이탈리아가 투자 협정 탈퇴를 계획하는 가운데서도 안정적인 관계 모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유럽 국가가 자신의 대표적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할 계획인 가운데서도 이탈리아와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증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시 주석은 화요일 세르지오 마타렐라 총리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양국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관계를 발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의 메시지에는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전 대통령의 사망에 대한 애도도 포
함됐다.
 
美, 러·이란에 드론 부품 공급한 中기업 제재…中, 보복 시사
미 상부무에 따르면 홍콩에 본사를 둔 수출업체 아시아퍼시픽링크와 러시아 물류기업 SMT-아이로직을 포함한 9개 기업은 제
재 대상인 러시아 군사정보국(GRU) 특수기술센터에 드론 부품을 공급했다. 상무부는 러시아가 중국에서 조달한 부품으로 드
론을 만들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26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미국은 중국 기업이 이란의 군용기 개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에 드론 부품을 공급한 자국 기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는 또 “미국은 ‘확대관할권’을 남용해 국제 무역질서와 규칙을 훼손하고 중국 기업과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
하고 있다”며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주
[특징주]유니온머티리얼, 中 희토류 가격 급등… 대체품 점유율 상승 기대감↑
[특징주] 유니온, 펠로시 美 하원의장 대만 방문 예정… 미중 갈등 우려에 강세
[특징주] 상신전자, 페라이트코어 리액터 부각 '상한가'
[특징주] 삼화전자, 테슬라 희토류 대체 페라이트 사용 전망… 현대차 페라이트 코어 독점 공급 부각
[특징주] 삼화전기 이틀 연속 상한가… 블룸버그 “테슬라가 주가 밀어올려”
[특징주]STX, 中 이차전지 광물 사용불가…니켈광·희소금속 가공 산단 가치↑
[특징주] RF머트리얼즈, 중국 갈륨·화합물 수출통제 소식에 질화갈륨 전력소자 국산화 성공 부각
[특징주]EG, 테슬라 희토류 대신 페라이트 사용 전망…고순도 산화철 공급 부각↑
[종목이슈] 현대비앤지스틸, 韓 VS 中·러 갈등에 희토류 수혜 볼까?
성안, 전기차 모터용 희토류 본격 생산…미국 광산업체서 원료 조달
세토피아 고순도 희토류 산화물 첫 발주에 장중 上
[특징주] 동국알앤에스, 펠로시 美하원의장 대만 방문 미중 갈등 심화 우려에 강세
KC코트렐, 희토류 재활용 관련 국책과제 완료…수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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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노바텍, 中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 네오디뮴 생산 부각
[특징주] 텔레필드, 희토류 매출 발생 기업 부각...中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

 
 
 
 
 
 
 
 
 

< 국제 - 미국 >
Stock market today: Live updates (cnbc.com)
화요일 다우지수가 400포인트 하락하며 3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실시간 업데이트
화요일 S&P 500 지수는 최근 주택 판매와 소비자 신뢰지수가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 몇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전체 지수는 1.4% 하락하여 6월 9일 이후 처음으로 4,3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400포인트(1.2%)
하락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5% 하락했습니다.
 
Fear and Greed Index - Investor Sentiment | CNN

 
U.S. Treasury yields: investors weigh interest rate path ahead (cnbc.com)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전일 기록한 15년래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였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546%로 보합세를 보이며 주 초에 기록한 다년물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은 5.14%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전 세션에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548%까지 상승하여 2007년 10월 18일 4.57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nomad: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죠.. 하지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걸 외면한 것도 있겠죠..

 
Dollar up, but off 10-month high, yen on intervention watch
달러는 상승했지만 10 개월 최고치에서 하락, 엔화 개입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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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달러 지수는 상승했지만 국채 수익률의 상승세가 멈추면서 10개월래 최고치에서 하락했고, 일본 엔화는 일본 관리들
이 통화 개입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11개월래 최저치에서 반등했습니다.

nomad:
달러도 최고치..

 
US home prices rose in July to record-high levels | CNN Business
7월 미국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주택 가격은 7월에도 계속 상승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역사적으로 낮은 재고로 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6
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화요일 발표된 S&P 코어로직 케이스-쉴러 미국 전국 주택 가격 지수의 계절 조정 데이터에 따르면 가격은 전월 대비 0.6% 상
승했습니다.

nomad:
이렇게 오르는데도 거래는 이뤄진다.. 이 가격과 금리를 지불할 고소득층이 있다.

 
New home sales fall in August
8월 신축 주택 판매량, 9% 가까이 감소하며 하락세 반전
8월 신축 주택 판매량이 7월에 비해 급감했습니다.
모기지 금리 상승이 주택 구입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판매량은 여전히 1년 전보다 높았습니다.
 
US consumer confidence dives to four-month low; home sales tumble | Reuters
미국 소비자 신뢰도가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주택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9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물가 상승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가
계는 노동 시장에 대해 대체로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화요일에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의 두 달 연속 월간 신뢰도 하락은 금리 인상과 정치 환경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미국은 토요일에 정쟁으로 인한 연방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신뢰도가 하락했으며, 연소득
이 5만 달러 이상인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Pandemic Savings Have Run Out for 80% of Americans, Fed Study Shows - Bloomberg
미국인 중 상위 20%의 부자들만 여전히 팬데믹 저축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가계 재정에 대한 최신 연방 준비 은행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부유 한 20 %를 제외한 미국인들은 추가 저축이 고갈되
어 현재 대유행이 시작되었을 때보 다 수중에 현금이 적습니다.
소득 하위 80% 가구의 경우, 올해 6월 은행 예금 및 기타 유동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후 2020년 3월보다 감소했습니다.

nomad: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위 20%만 저축 초과고
나머지는 펜데믹 이전보다 저축이 줄어들었습니다. .....
소비가 줄어들기 직전이라는 것.

 
베이비부머 은퇴에…“美 노동력 부족 장기화 우려”
WSJ은 25일(현지시간) “현재 58세 이상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2028년까지는 모두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장기화·고착화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미국 실업률이 약 2년 동안 역대 최저 수준인 4% 미만을 유지하는
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인구구조 변화라는 설명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출생한 미국 베이비부머 세대는 7600만명에 달한다. 이들의 연령대가 35~54세였던 2000년 미국의 노동
인구 비율은 67.3%를 기록했으며, 이후 이들은 20여년간 노동력의 중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이들의 연령이 현재 58~77세
에 도달했으며, 2028년이면 가장 젊은 1964년생도 은퇴 시기를 넘어서게 된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032년의 노동인
구 비율은 60.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美 국채 수익률 4.566%…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6년 만에 가장 높은 4.566%까지 올랐다.연준 관리들이 더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해야할 필요성에
대한 신호를 보낸 것이 국채 수익률 상승을 부추겼다.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준 총재가 전 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계속 넘는 것이 긴축 정책으로 경제가 둔화되는 것보
다 더 큰 위험이라고 말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도 미국 경제의 놀라운 회복력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 인상
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금리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1월까지 추가로 25bp (베이시스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
고, 금리 인하 시작 시점을 내년 여름으로 미루기 시작했다.
 
Fed’s Bowman Says High Rent Burden Shows Need to Cool Inflation - BNN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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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nbc.com/2023/09/26/new-home-sales-fall-in-august.html
https://www.reuters.com/markets/us/us-consumer-confidence-ebbs-september-2023-09-26/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9-25/only-richest-20-of-americans-still-have-excess-pandemic-savings?srnd=premium-asia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41015?sid=1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96728?sid=101
https://www.bnnbloomberg.ca/fed-s-bowman-says-high-rent-burden-shows-need-to-cool-inflation-1.1976606


연준의 보우먼은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률을 앞지르면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물가 압력을
낮추기 위한 중앙은행의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월가 황제' 다이먼 회장 "연준, 기준금리 7%까지 올릴 수도"
다이먼 회장은"스태그플레이션과 함께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7%까지 올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세계는 아
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이먼 회장은 "(기준금리가) 3%에서 5%로 가는 길보다, 5%와 7% 사이가 경제에 더 고통을 줄 것"이라고도 말했다.
 
사모펀드, 고금리 부채 누적…산업·금융시스템 위협할 수도
사모펀드 회사들이 저금리로 돈을 쉽게 빌리던 시절이 끝나고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부채를 쌓아가면서 자칫 산업과 금융 시스템에까지 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
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또 일부 펀드는 현금 가뭄에 직면해 밀실에서 이뤄지는 자금 조달에 의존하거나 담보를 붙이고도 기업 대출로는 보기 어려운
최대 19%의 이자를 감당하기도 한다.
 
Short Positions Pile Up in Nasdaq Futures, Citi Strategists Say (yahoo.com)
나스닥 선물에 숏 포지션이 쌓인다고 씨티 전략가들은 말한다.
Citigroup Inc. 전략가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에 신랄하게 빠져 선물 시장에서 숏 포지션을 구축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헤지펀드들, 증시 약세 베팅 확대"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가 중개하는 헤지펀드 고객사들은 지난 22일까지 3주 연속 단일주, 상장지수펀드, 주가
지수상품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늘렸다.또 헤지펀드들이 대부분 매도 포지션을 추가하고 매수 포지션을 제거했다고 로이터통
신은 전했다. 업종 중에는 임의소비재(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상품·서비스)·산업·금융의 순매도가 가장 많았다.골드
만삭스 프라임브로커리지팀은 "헤지펀드는 지난 6주 중 5주 동안 미국 주식 매도에 압박을 가해 왔으며, 이번 주 명목 공매도
는 9월22일 이후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美의회조사국 "셧다운 발생하면 매주 성장률 0.15%p 하락"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공화당이 장악하는 하원 지도부는 이번주 정
부지출을 대폭 삭감한 예산안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고 해당 예산안은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은 없고 결국 10월 1일 셧다운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결국 노동부의 노동통계국(BLS)와 상무부의 인구조사국 및 경제분석국(BEA)에서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 공산이 크다.그러면
노동부는 다음달 6일 예정된 9월 고용보고서, 12일 예정된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을 수 있고 주간 실업수
당 청구건수 데이터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정부 관리는 로이터에 "인구조사국이 제공하는 대부분 서비스가 중단될 것"이라
고 말했다.보고서는 골드만삭스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번 셧다운은 직접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매주 0.15% 포인트 떨어
뜨리고 민간부문 영향력까지 포함하면 매주 0.2%포인트 하락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US Dollar Emerges as Best Haven From American Government Shutdown Fears (yahoo.com)
미국 달러, 미국 정부 셧다운 공포에서 최고의 피난처로 부상
달러는 다시 한 번 중요한 유일한 피난처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임박하면서 미국의 재정적 방만함이 국채 발행을 촉진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국채 금리가 폭락하고 다른 채권 시
장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투자자들은 세계 기축통화를 제외하
고는 숨을 곳을 거의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nomad:
셧다운 우려가 줄어들면 증시 반등의 기회가 짧게 온다는 이야기

 
Bond Traders Roiled by Fed See US Shutdown as Next Big Wild Card (yahoo.com)
연준에 휘둘린 채권 트레이더들은 미국 셧다운을 다음 큰 와일드 카드로 본다
최근 전례로 볼 때 미국 정부 셧다운은 채권 시장에 큰 이벤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투자자가 숨을 곳이 필요할 때 국
채가 상승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약간의 안도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 국제 - 유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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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markets live updates: stocks, data and earnings
유럽 증시, 마이너스 모멘텀 지속으로 하락 마감; 영국 파운드화 6개월래 최저치 기록
화요일 유럽 증시는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부정적 심리가 확산되면서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범유럽 스톡스 600 지수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0.6% 하락한 채 잠정 마감했습니다. 기술주가 2% 하락하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자동차는 1.2% 하락했습니다.
 
EU, 선거철 앞두고 러發 가짜뉴스 경계…"X가 가장 심각"
요우로바 부집행위원장은 러시아의 허위 정보 확산을 "대량 조작 무기"라고 규정하고, 각 플랫폼으로선 선거철 허위 정보 확
산을 막는 것이 중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그는 특히 일론 머스크의 엑스(X·옛 트위터)를 직격해 "더 이상 규약의 일원
이 아닌 X가 현재 허위 정보 게시물 비율이 가장 많은 플랫폼"이라고 비판했다.
 
EU 디지털경제 특사 "우크라 물류 재건비용 738억달러"★
유럽연합(EU) 디지털경제 특사 볼로디미르 마튜쉬코 박사, 율촌 정규진 변호사 등이 발표를 맡아 우크라이나의 물류 분야 주
요 프로젝트 계획, 국제 입찰 참여 방법과 재건 관련 사업 환경, 공공 조달 법체계 등에 관해 설명했다.특히 마튜쉬코 박사는 우
크라이나의 향후 물류 부문 재건 추정 비용을 약 738억달러로 추산한 데 이어 이 가운데 긴급 복구 비용만 약 89억달러에 달
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물류 분야 주요 재건 추진 프로젝트로 ▲ 루마니아∼우크라이나∼슬로바키아 철도 운행 복원 ▲ 르비
우 지역 복합 트랙 건설 ▲ 디지털 운송 경로와 전자 물류 혁신 등을 제시했다.

관련주:
국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키로보흐라드스카주 상공회의소와 MOU

MOU 내용으로는 국보는 우크라이나 항만물류체계 및 항만기반시설의 재건을 주도하고 공동으로 항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며, 우크라이나 물류센터 및 창고를 재건하고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지원하기로 했으며, 블록체인 기술과 IOT기술등을 활용하여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징주] 유신, 2000조 규모 우크라 재건 사업 본격화에 재건협력단 참여 부각
[팩트폭격] 도화엔지니어링, 상장사 유일 우크라이나 진출…“전후 복구 사업 참여할 것”
[특징주]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특징주] 스페코, 尹 '우크라 지원' 의지에 강세… 재건 관련주 부각
SG, 정부 추진 5800조 CE 프로젝트 첫발…철강 부산물 슬래그 아스콘 특허로 공급 시작
"우크라 재건 핵심요소"… 철도株, 최대 수혜주로 급부상

현대코퍼레이션과 현대로템은 2010년 우크라이나 철도청에 고속전동차 90량을 공급한 바 있다.대호에
이엘은 현대로템의 1차 협력사로, 현대로템이 수주를 하면 알루미늄 1차 가공을 통해 생산하는 객차 공
급에 대한 수주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징주]대아티아이, 우크라이나 철도재건 지원 구체적 협력 방안 논의 소식에↑
[특징주] 알루코, 현대로템 네옴시티 2.5조 규모 고속철도 MOU 체결… 열차 차체 독점 공급 부각
[특징주] 푸른기술,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 복구 사업 논의 소식에 강세
[특징주] 부산산업,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 구체적 협력 방안 논의 소식에 강세
[특징주] 서암기계공업, 20兆 우크라 고속철 사업 수혜 기대감에 강세
[특징주]대원강업, 현대로템 KTX 부품 독점 공급에 부각
(09.04.02)‘감속기 업체’ 우림기계 28일 코스닥 입성(현 우림피티에스)
[스몰캡 우량주] 광명전기, 전력관리장치 전문사
[SP] 대양전기공업, 현대로템 철도 배전반 국내 상장사 유일 공급 中
오텍캐리어, 현대로템 브라질법인에 철도차량용 에어컨 납품
[특징주]국영지앤엠, 정부 남북철도 재추진..차세대고속철 개발참여 부각 '강세'
[특징주] 모트렉스, 문재인 탑승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EMU-260 ‘VOD 시스템 납품’↑
에스트래픽, 일산선 무인운행 열차제어시스템 구축 사업 수주…첫 국산화
리노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연내 결정…윤석열 철도 공약 기대감↑
[특징주] 푸른기술, 삼성과 철도자동화 사업 진행...남북철도 논의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특수건설, 정부 남북철도 재추진…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다수 참여 부각 ‘급등’
[특징주] 동아지질, GTX 사업 본격화 기대 상승
황금에스티, 北 철도 교량 핵심기술 ‘급부각’...업계 최초 누적1조 매출

 
크름반도 집중 공격하는 우크라…‘러 아킬레스건’ 노린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크름반도를 집중 공격하면서 크름반도가 새 격전지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가 크름반도 탈환을 집요하게 추진해온 것은 크름반도의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남부 전선의 전세를 바꾸기 위
한 전략적 중요성도 크기 때문이다. 크름반도야말로 러시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주장해온 우크라이나군은 크게 두 가지 전
략적 목표하에 이런 공격을 수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크름반도 북동쪽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전선에서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의 육상 반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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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흑해 봉쇄로 막힌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해상 수출을 재개하고 흑해 항로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 경제는 새 흑해 항로를 성공시키는 데 달려 있다”면서 “이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함을 몰아
내 새 흑해 항로 공격을 가능한 한 어렵게 하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 국제 - 중국 >
상하이증시 0.43% 하락 마감…선전 0.52% ↓
 
[중국증시-마감] 경제·지정학 우려 이어지며 하락…상하이 0.43%↓
26일 중국 증시의 주요 지수는 연휴를 앞두고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경제적 우려와 지정학적 긴장이 투자심리를 짓누르며 하
락했다.
두 지수는 오전 중 잠시 반등하는 듯했으나 이내 하락세로 돌아서며 오후 들어 낙폭을 키웠다.
연휴를 앞두고 중국 증시에 호재가 제한된 모습이다.
중국은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까지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가 이어진다.
중국 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일부 진단에도 투자자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노무라는 "하위 도시의 많은 민간 개발업체가 여전히 곤란한 상황이고, 수입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이 하류 부분으로 전
달되지 않았다"며 "지정학적 긴장이 개선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대만증시-마감] 中 부동산 부채 위기 우려 속 하락★
26일 대만증시는 중국 부동산 업계의 디폴트(채무불이행)위기가 지속되자 약세를 보였다.
이날 대만 가권지수는 전장 대비 176.16포인트(1.07%) 내린 16,276.07에 장을 마쳤다.
가권지수는 하락 출발해 점차 낙폭을 키웠다.
 
中 헝다그룹 연이은 악재…전 경영진 구금에 역내채권 상환도 실패
헝다그룹 자회사인 헝다부동산은 전날 선전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25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위안화 채권 원금과
이자 40억위안(약 7358억8000만원) 상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지급 기한 이후 유예기간 30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최종 디폴트
선언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지만 헝다그룹의 신규 채권 발행이 불가능하고, 그룹과 주요 계열사의 고위급 인사들
이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는 등 경영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채권 상환에 대한 기대로 낮은 상황이라고 외신은 짚었다.
 
"中 부동산 회복엔 최대 1년 이상 걸린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 자문위원을 지낸 리다오쿠이 중국 칭화대 경제학과 교수는구체적으로 대도시 부동산 시장은
4∼6개월 이내에 성장세로 돌아설 수 있지만 소도시의 경우 양호한 회복세로 전환되려면 최소 6개월, 최대 1년 정도는 걸릴 것
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일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3·4선 도시(중소도시)에서 과잉 투자·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재정
상황을 향후 6개월 이내에 호전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제 - 그외 >
[도쿄증시-마감] 美 국채금리 상승에 1% 하락…기술주 부담
닛케이225 지수는 전 영업일보다 363.57포인트(1.11%) 내린 32,315.05에 장을 마감했다.
도쿄증시 1부에 상장한 종목 주가를 모두 반영한 토픽스 지수는 13.56포인트(0.57%) 하락한 2,371.94에 거래를 마쳤다.
닛케이 지수는 제약 및 전자 관련주가 하락하면서 장 초반부터 하락 출발했다.
미국 장기금리 상승으로 성장주를 둘러싼 시장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낙폭이 1%
이상 벌어졌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2391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2392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238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43127?sid=1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27594?sid=104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2382


엔/달러 환율 또 연중 최고 149엔대…日 "과도한 변동엔 대응"(종합)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26일 또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현지 공영방송 NHK 보도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은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한때 달러당 149엔
대를 돌파하며 엔저(엔화 가치 하락)의 심리적 저항선으로 평가되는 150엔에 근접했다.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49엔대를 기록한 것은 약 32년 만에 150엔을 넘어섰던 지난해 10월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Jamie Dimon says India optimism is 'completely justified' (cnbc.com)
제이미 다이먼, 인도 낙관론은 '완전히 정당하다' 주장
JP모건 체이스의 회장 겸 CEO인 제이미 다이먼은 인도 투자자 서밋에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경제 무대에서 인도의 위상은 꾸준히 높아졌으며, 특히 서방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 다각화를 모색하면
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인도 벤치마크 지수인 NIFTY 50은 지난 한 해 동안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다이먼은 "중국과의 복잡한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어차피 이런 낙관론은 어차피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Saudi crown prince launches ‘Soudah Peaks’ masterplan | Arab News★
사우디 왕세자, '수다 피크' 마스터플랜 발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럭셔리 산악 관광의 새로운 면모를 선보이기 위해 수다 산악 지역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
발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수다 피크스'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해발 3,015미터에 고급 산악 관광지를 조성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다 지역과 리잘 알마아 일부에 걸쳐 진행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아시르 지역의 뛰어난 자연 및 문화 환경에 위치한 이 프로젝트는 관광, 접객업,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핵심 산업을 확장하고 아시르 개발 전략을 지원함으로써 경제를 다각화하려는 공공투자기금의 노력의 핵심 부분입니다.
 
 
 
 
 
 
 
 
 
 

< 원자재 >
Oil prices steady as economic outlook balances tight supply★
공급 부족이 경제 전망과 균형을 이루면서 유가 약 1% 상승
유가는 투자자들이 불확실한 경제 전망으로 인한 수요 우려와 공급 부족에 대한 기대감에 무게를 두면서 화요일 장 초반 2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후 약 1%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은 83센트(0.89%) 상승한 배럴당 94.12달러에,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선물은 91센트(1.01%) 상승한 90.59
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Mideast Oil Gets Tighter as Refineries in Oman, Bahrain Expand - Bloomberg
오만, 바레인의 정유 공장 확장으로 중동 석유 공급이 더욱 타이트해집니다.
오만과 바레인이 정제 능력을 확대하고 수출용 디젤과 같은 연료를 생산하기 위해 더 많은 지역 원유를 소비함에 따라 페르시
아만의 석유 공급이 더욱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에 따르면 오만과 쿠웨이트가 합작 투자한 새로운 두쿰 정유 공장이 정유 제품의 첫 화물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하루 23만 배럴 규모의 이 시설이 내년 초에는 최대 용량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셰일기업의 경고…"증산 없인 유가 150弗 간다"★
미국 최대 셰일업체 중 한 곳인 콘티넨탈리소시스의 더그 롤러 최고경영자“(셰일오일에 대한) 새로운 탐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면 배럴당 120~150달러 수준의 국제 유가를 보게 될 것”이라며 “신규 시추를 장려하는 정책이 없다면 더욱 강한 유가 상승 압
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는 (유가와 관련된) 시스템 전체에 충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美셰일유전, 추가개발 어려워진다...지하수 고갈 '비상등'★★
미국 셰일유전 개발 사업이 지하수 고갈로 한계에 부딛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미국은 중부 내륙과 서부를 개발하면서 지하
수에 의존해온 탓에 지하수 수위가 지속해서 낮아져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몬스터 프랙킹(괴물 수압파쇄)'라는 별명의 수평
시추 공법이 지하 수자원 고갈 위험을 심화시키고 있다. 셰일가스 업계의 물 사용량은 2011년에 비해 7배가 늘어나 사상 최고
를 기록중이다. 셰일오일 생산지역이 텍사스주와 같은 건조 지역에 몰려있고, 현재 셰일오일 유전의 3분의 2가량에서 수압파
쇄 방식을 사용한다.

nomad:
어.. 미국이 셰일 가스가 안되면.. 에너지 자립이 어려워지는데.. ㄷ ㄷ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6103551073?section=news
https://www.cnbc.com/2023/09/26/jamie-dimon-says-india-optimism-is-completely-justified.html
https://www.arabnews.com/node/2380196/business-economy
https://www.cnbc.com/2023/09/26/oil-prices-dip-as-high-interest-rate-outlook-outweighs-tight-supply.html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9-26/mideast-oil-gets-tighter-as-refineries-in-oman-bahrain-expand?srnd=premium-asia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260874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96488?sid=104


 
中, 하반기 희토류 채굴량 12만t 설정…전년비 9.9% 늘어
중국 정부가 하반기 희토류 채굴 및 제련 총량을 각각 12만t, 11만5000t으로 설정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자연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제2차 희토류 채굴·제련 총량 통제
지표’를 발표했다.
제2차 희토류 채굴·제련 총량 통제 지표는 각각 12만t, 11만5000t으로 책정됐다. 전년 대비 채굴 총량 통제 지표는 9.9%, 제련
총량 통제 지표는 9.7% 증가했다.
 
Gold retreats as dollar, yields rise on hawkish Fed
매파적인 연준으로 달러, 수익률 상승에 금 하락
화요일 금값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국채 수익률과 달러가 상승하면서 두 세션 연
속 하락했습니다.
현물 금은 온스당 0.8% 하락한 온스당 $1,900.65에, 미국 금 선물은 0.9% 하락한 $1,919.30에 거래되었습니다.
 
 
 
 
 
 
 

< 국방 >
尹대통령 "北 핵사용시 한미동맹 압도적 대응으로 정권 종식"(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
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결정 환영…"안전위해 자제 바람직"
통일부 당국자는 헌재 결정 직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주민
의 알 권리에도 역행하는 '악법'이며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면서 "헌재도 그와 같은 취지로 오늘 결정
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위헌 결정을 반겼다.
 
 
 
 
 
 
 
 
 
 
 

< 정부정책 >
[단독]사우디 정부 대표단, 내달 방한…대규모 방산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대표단이 다음달 초 방한해 우리 정부 및 방산 업체 관계자들과 대규모 방산협력 회의를 갖는 것으로 확
인됐다.이번 회의는 방산 역량 강화에 나선 사우디 측이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사우디 정부 대표단은 다음달 서
울에서 열리는 방산협력 회의에 참석한다. 이 회의엔 방위사업청, 외교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내 주요 방산 업체 임원들이
자리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의에서 사우디 측은 우리 군 주력 무기체계에 대한 방산 업체들의 설명을 듣고 협의체 구성 등
각 업체들과 향후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nomad:
다음 달. 일정주가 되네

 

관련주:
에이트원-사우디 국영 군수기업 SAMI, “모의훈련시스템 등 협력 강화”

SAMI는 사우디 국부펀드인 공공투자기금(PIF)이 지난 2017년 세운 국영 군수업체로 무인항공기 등 항공
시스템, 군용차량, 탄약과 미사일, 통신 시스템, 레이더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에이트원은 사우디아
라비아 국방부 관계자 및 SAMI 관계자를 예방한 자리에서 전자식 기술교범, 훈련 시뮬레이터 등 에이트
원이 진행하고 있는 방산 기술을 선보였으며 향후 사우디 국방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https://www.theguru.co.kr/mobile/article.html?no=60560
https://www.cnbc.com/2023/09/26/gold-lacklustre-as-investors-await-more-data-for-fed-rate-clues.html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6072351001?section=news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6158000504?section=news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926/121389154/1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08210194&t=NN


코츠테크놀로지 “상장 통해 방위산업 국산화 선도할 것”
코츠테크놀로지는 방위산업 국산화를 선도 중인 SBC 기반 임베디드 시스템 기업이다. 코츠테크놀로지
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온도, 습도, 진동, 충격 등 국방 규격을 충족하는 컴퓨터 장비를 개발·생
산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K2전차, 장보고 잠수함 등과 같은 무기에 적용되고 있다.임베디드
시스템이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용 소프트웨어가 내장되는 컴퓨터 시스템을 뜻한다.

[특징주]한일단조, 대통령실 방산 컨트롤타워 신설 수출 지원..UAE 방문 방산 협력 논의↑
회사는 방산품 제조에 주력하고 있으며 수년 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 중동 시장에 무기 수출
을 했다.

사우디, '천무' 이어 '비궁' 실전배치…K방산 수출 확대
SNT중공업·SNT모티브, 사우디 방산전시회(WDS 2022) 참가
한화에어로·현대로템, 폴란드 방산수출 제2 잭팟 노린다
KAI, FA-50GF 폴란드 납품 시작…"역대 최단 기간"
[특징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와 5조원대 '천무' 계약 소식에 강세
"LIG넥스원, 저평가된 방산주·수주 모멘텀도 갖춰…목표가↑"-다올
[특징주]19조 규모 방산수출 임박…현대로템 등 방산주 강세
[특징주] 우리기술, 현대로템 17조원 규모 전차 수출에 자회사 공급 '부각'
[특징주] 평화산업, K-2 궤도 공급...현대로템 17조규모 수출 소식에 상승세
K방산에 올라탄 부품株…이엠코리아·SNT중공업 '질주'
포메탈, K2 흑표전차 해외수출 협의 소식...탱크 등에 핵심부품 공급 부각↑
키움증권 “풍산, 올해 방산 매출액 사상 최고치 경신할 것”...목표가↑
[특징주] 제노코, K2에 부품 공급…26조 K방산 기대감에 상승세
[특징주] 퍼스텍, KAI-록히드마틴 협력…'56조' T50 美 수출 전기 마련 소식에 부각

 
이재용·정의선, 내달 '네옴시티' 사우디行…"중동에 '큰 장' 선다"★★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카타르 도하를 방문하는 중동 경제사절단을 꾸
리는 중이다.참여 희망 기업이 몰리면서, 마감을 지난 22일에서 25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현재 추가 모집도 검토 중이다.아직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의 동행 가능성이 거론된다.

nomad:
다음 달 일정주는 네옴이네요. 사우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시장이 주도 섹터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홈페이지중동 경제사절단 2차 모집 안내
결과공지 : 10월중 개별 통보 예정

관련주:
원희룡 네옴시티 수주단, 사우디 간다…기업 22곳 총출동 ‘제2중동붐’ 견인

참여기업을 보면 ▲국토교통부▲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2개사▲
해외건설협회▲현대건설·삼성물산·한미글로벌·코오롱글로벌·쌍용건설·현대엔지니어링·GS건설·대우건설
·삼성엔지니어링·희림종합건축·해안건축 등 건설사 11개사▲모라이·토르드라이브·포테닛 등 모빌리티 3
개사▲참깨연구소 등 스마티시티 1개사▲엔젤스윙 등 스마트건설 1개사▲KT·네이버·네이버클라우드·네
이버랩스 등 IT 4개사▲포미트·엔씽 등 스마트팜 2개사다.

[특징주] 에스와이, 이재용 회장 등 10대 총수 '네옴시티' 수주 총력전에 등록 업체 부각
[클릭 e종목]"한미글로벌, 네옴시티 수혜주 부각…하이테크 고성장도 좋다"
유신,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터널 공사 참여”
희림, 사우디 간다…네옴시티 수주 지원 '원팀 코리아' 합류
[특징주] 도화엔지니어링, ‘670조 네옴시티’ 수주전 준비 소식에 강세
[특징주] 한국종합기술, 우크라이나 포로 석방·전후 재건 방안 논의 등 재건 기대감에 강세
[특징주] 인디에프, 사우디 ‘킹 살만 파크’ 사업 PQ 신청 소식에 강세
수처리·풍력·모듈러 강자 코오롱글로벌, 네옴시티 도전장 내밀어
[특징주] 비피도, 사우디 의약품 제조업체와 프로바이오틱스 생산 협력 합의 소식에 강세
[머니 e-종목]비엠티, 네옴시티 수혜 기대감에 '강세'
빈 살만 선물 받은 현대로템, 이틀째 주가 강세
[특징주] 세아베스틸지주, 자회사 아람코와 합작사 설립…네옴시티 참여 기대감에 상승세
[특징주] 대한전선, 사우디와 초고압 케이블 합작사 건립 소식에 강세
SNT걸프, 사우디 아람코와 공랭식 열교환기 장기공급계약 체결
태경, 사우디담수청과 맞손…내년 탄산칼슘 공장 가동
[특징주] 성신양회, 네옴시티 사업 참여 준비 소식에 상한가

[단독] 성신양회, 네옴시티 간다···800억 규모 프로젝트 수주

https://www.etoday.co.kr/news/view/2269633
https://www.fnnews.com/news/202301121309307057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05_0002255124&cID=13001&pID=13000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98262
https://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7/12/2023071203143.html
https://www.nocutnews.co.kr/news/5976335
https://www.etoday.co.kr/news/view/2189647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3082963586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17046632396160&mediaCodeNo=257&OutLnkChk=Y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74370
https://www.etoday.co.kr/news/view/2156351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113061021
https://gametoc.han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67894
https://www.mk.co.kr/news/economy/10637965
https://www.etoday.co.kr/news/view/2166370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613092423150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76729?sid=101
https://www.fki.or.kr/main/news/notice_detail.do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94340
https://www.moneys.co.kr/news/mwView.php?no=2023091313272714548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00410342880656
https://www.etoday.co.kr/news/view/2170102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84038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829000631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101810330987134
https://www.etoday.co.kr/news/view/219443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12409411764886
https://www.etoday.co.kr/news/view/2193429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2111710335960575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211180059&t=NN
https://www.etoday.co.kr/news/view/2167249
https://www.etoday.co.kr/news/view/2186302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23_0002096680&cID=10812&pID=1080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30233471
https://www.etoday.co.kr/news/view/2184780
https://www.ajunews.com/view/20230817143524007


HD현대일렉트릭, 네옴시티에 변전소 설치한다…678억 규모 계약
[특징주]웨이버스, 네이버·LX '디지털트윈' 650조 네옴시티 공략 강세↑
슈프리마,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관련 사업 연속 수주 달성
버넥트, 사우디 프로젝트 관리기관 PMI와 MOU 체결
[특징주] 시큐레터, 국내 보안기업 최초 사우디 투자부와 MOU 부각 '강세'
토마토시스템, 네옴시티 韓 참여 기대감... 사우디 현지에 정보화 시스템 공급 부각 '강세'
[특징주]금양그린파워, 10대 총수 600조 네옴시티 총력전에 아람코 입찰자격 획득까지 부각 ‘강세’
[특징주]신스틸, 10대 그룹 총수 600조 네옴시티 총력 소식에 사우디 철강 수출 부각까지 ‘강세’

 
"韓정부, 한중일 정상회의 12월 개최 타진…공동선언도 제안"(종합2보)
한국 정부가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고위급 회의(SOM)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오는 12월에 개최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
혔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은 또 한국 정부가 공동선언 발표도 제안했으며, 중국과 일본이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아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조율 작
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中 "한중일 3국, 편리한 시기 가능한 한 빨리 정상회의 개최"
중국 외교당국이 한일중 협력은 3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며 3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중 고위급회의(SOM)에 대해 "회의 기간
3국은 중일한 협력의 안정적인 재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尹대통령, 영국·네덜란드 각각 국빈방문
대통령실은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오는 11월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에 따라 영국을
국빈방문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12월에는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에 따라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한다. 지난 1961년 한·네덜란드
수교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이다.
 
방통위 ‘가짜뉴스’ 칼춤, 네이버로도 향했다…회사 “개선, 또 개선”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한 후 연일 ‘가짜뉴스’ 방지를 외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선이 네이버로 향하고 있다.
네이버는 26일 정확한 기사 전달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뉴스 서비스 개편 나선다고 밝혔다. 고침·정정·반론·추후 보도 모음 페
이지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자살 관련 기사의 댓글을 자동으로 닫는 등의 기능 도입이 이번 개편의 골자다.
방통위는 네이버의 뉴스 점유율이 66.7%에 달해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된 점
을 조사의 배경으로 짚었다.

nomad:
이때문에 줌인터넷이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이버 대안 + 가짜뉴스AI 겹호재

 

관련주
[특징주]줌인터넷, 尹 '가짜 뉴스 위협' 발언…정부 선정 가짜 뉴스 판별 AI 1위 기업 부각 '강세'
이스트소프트, '가짜뉴스' 잡는 AI 기술 특허 취득

 
 
 
 
 
 
 
 

< CO2 / 신재생 >
Saudi Arabia announces step forward in its nascent nuclear power plans (cnbc.com)
사우디 아라비아, 초기 원자력 발전 계획에서 중요한 진전 발표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장관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연례 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자력 정
책을 통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범위한 사찰 체제로 전환하면 사우디는 핵분열성 물질에 접근하고 소형 원자로를 가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은 핵 비확산 전문가와 의원들 사이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의 기술 의도와 중동 군비 경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
지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5166906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70311044829793
https://www.etnews.com/20230727000048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772
https://www.inews24.com/view/1633321
http://gamefocus.co.kr/detail.php?number=14511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64566635740448&mediaCodeNo=25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27286635740120&mediaCodeNo=257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6088952073?section=news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6158800083?section=news
https://www.etnews.com/202309260002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50779?sid=101
https://news.nate.com/view/20230922n16027?mid=n1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3/0000031830?sid=105
https://www.cnbc.com/2023/09/26/saudi-arabia-announces-step-forward-in-its-nascent-nuclear-power-plans.html


유럽, 경제난에 ‘탄소중립’ 속도조절…‘1호 선언’ 스웨덴도 예산 삭감
세계에서 처음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스웨덴도 정책 속도조절 방침을 밝혔다. 고물가로 민생경제가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스웨덴 연합정부는 20일 내년 예산안에서 기후 및 환경 대책 자금을 2억5900
만 크로나(약 316억 원) 삭감하고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웨덴 정부는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미래차 >
테슬라, 3분기 차량 납품 46만2천대 추정
월가 분석가들은 테슬라(TSLA)가 3분기에 약 46만 2,000대를 납품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몇 주전에 추정한 47만 3,000대
에서 줄어든 것이다.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인 중국 시장의 둔화가 예상보다 크고 모델3의 업데이트된 버전이 아직 많이 판
매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nomad:
예상보다 줄었다.
당연한거죠. 경기가 죽고 있는데요. 그걸 예상한 천재 머스크가 할인을 빨리 들어간 거고

 
테슬라, EU '中전기차 보조금 조사' 불똥…"불공정 혜택 조사"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경제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중국에서 완성차를 생산해 EU로 수출하는 테슬라와 유럽 자
동차 제조사들도 중국 내에서 불공정 보조금 혜택을 받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FT를 인용해 보도했다.
실제로 테슬라의 경우 EU가 반보조금 조사 결정에 앞서 실시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중국 당국의 보조금 혜택을 받은 회사 중
하나였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베어드 "리비안, 3분기 납품 서프라이즈 예상"
베어드는 분기 납품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기자동차 업체 리비안 오토모티브(RIVN)를 ‘새로운 선택’으로 꼽았다.
26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베어드는 리비안의 분기 납품 실적이 월가의 예측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팩트셋이
집계한 월가 분석가들의 리비안에 대한 3분기 배송 추정치는 14,000대이다. 리비안은 10월 3일경에 생산 및 배송 데이터를 보
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비안은 지난 2분기에 납품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3개월동안 주가가 116% 급등했었다.
분석가는 리비안의 생산이 개선되었고 R1S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에 대한 기본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며 3분기 납품 실적
이 단기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리비안이 공급망 개선과 내부 부품 사용을 통해 유리한 비용 구조를 실현함에 따라
투자자의 정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관련주
[특징주] 에코캡, 리비안 상장 공급사 부각에 상승
[특징주] 대원화성, 리비안 등 전기차 수혜 부각… 4%↑
[특징주]우리산업홀딩스, 美리비안 아마존 효과 목표주가 2배 상승 투자의견 소식에↑
[특징주]센트럴모텍, 국내 유일 알루미늄 컨트롤 암 생산…리비안 계약 부각(씨티알모빌리티)
[특징주]남성, 제2의 테슬라 ‘리비안’ 연내 상장 ‘78조’ 몸값 소식에 강세
[특징주]디에이테크놀로지, 리비안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진출 소식↑
[특징주]KEC, 미국 전기차 ‘리비안’에 AEC-Q 인증 제품 공급 소식에 강세
[특징주] 삼진엘앤디, 美 78조 리비안 상장에 삼성SDI 배터리 공급사 부각
[특징주] 에스코넥, 95조 리비안 상장… 삼성SDI 전기차 핵심 부품공급 업체 부각
[특징주] 유니테크노, '테슬라 대항마' 리비안 뉴욕증시 상장 첫날 30% 상승에 주목
(특징주)모베이스전자, 리비안 협력사 삼성SDI 배터리 공급 부각

 
美 포드·中 CATL 합작공장 중단… K-배터리에 `불똥` 우려
포드는 미시간주 마셜에 건립 중인 CATL과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과 관련 "경쟁력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이날부터 중단할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그만두는 것으로 해당 사업에 관한 최종 결정은 아니
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사항을 고려해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해당 보도에서 포드가 CATL과 합작해 세우는 공장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공격을 받아왔다는 점을 지목했다. 양
사는 IRA의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포드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CATL은 배터리 기술만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22837?sid=10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261195i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261211Y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96747?sid=10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417&aid=000069913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417&aid=000069697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867283?sid=10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721785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64817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54057?sid=10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739645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841983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9301043803263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911513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78610&inflow=N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27658?sid=101


K-배터리 ‘적과의 동침’…中 전략적 동맹 묘수 될까
미국이 FEOC 최종 규정을 내놓기 전이어서 조 단위 투자가 예정된 프로젝트들이 무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무협
은 ‘IRA 시행 지침이 우리나라 배터리 공급망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서 “전구체를 중국에서 수입할 경우 FEOC 조건에 따라 세
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이 기준을 강화해 중국 기업과의 합작사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최
악의 경우 사업을 철회하거나 다른 파트너를 구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 먹거리' 뜨는 폐배터리…유럽 업계 "역외 수출 금지해야"★★
친환경 교통 관련 비정부기구(NGO)인 운송과환경(T&E)의 율리아 폴리스카노바 전기차 담당 국장은 "배터리가 파쇄돼 소위
'블랙매스'(black mass)가 되면 종종 한국이나 중국에서 재빠르게 구매하곤 한다"면서 "(유럽 재활용업계에) 공급원료 접근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여기에 대응하려면 유럽연합(EU) 역외로 블랙매스를 수출하는 것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유럽재활용산업연맹(EURIC)도 블랙매스를 '유해 폐기물'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면서 유럽 바깥
으로 수출될 경우에는 "최소한 EU 법률과 동등한 조건으로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EU는 별도로 '배터리
법'도 마련해 이르면 2031년부터 리튬이나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의 재활용을 의무화할 방침이
다.

관련주:
"성일하이텍,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강자"
[특징주]새빗켐, 불량 양극활물질서 전구체 복합액 생산…회수율 95% 이상
이차전지 ‘20년 노하우’ 에이프로…폐배터리 재활용시장 선점 나선다
[특징주] 케이피에스, 국내 최초 LFP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본격화 소식에 강세
[특징주] 코스모화학, 정부 폐배터리산업 활성화 국표원 표준화작업 착수에 강세
영풍 "사용후 배터리 모듈, 통째로 플랜트 처리"…이차전지 건·습식 기술 발표
IS동서, TMC 인수…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선두 그룹으로
[특징주] 유일에너테크, 7배 급등 탄산리튬…국내 유일 고순도 추출 재영텍 기대감에 상승세
소니드, 리튬 등 99%이상 회수 리사이클리코와 폐배터리 사업 본격화…1만평 규모 공장부지 확보
웰크론한텍, 포스코HY클린메탈과 양극재 소재 결정화 설비 공급 계약
두산에너빌리티-엘앤에프, 배터리 소재 재활용 협력
[특징주] 하나기술, '폐배터리 진단 설비 특화' 화성공장 본격 가동에 상승
[특징주] NPC, 현대글로비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ESS 사업 추진… 배터리 협력사 부각
[특징주] 파워로직스, 현대차 폐배터리 재사용 ESS 생산한다
[특징주] 영화테크, 600조 폐배터리 시장 LG엔솔 등 글로벌 기업 진출 기대감...배터리 재활용 사업 부각↑
[특징주]이지트로닉스, 전기차 컨·인버터 1위…폐배터리 재사용 기술 전기차 업계 '눈독'
[특징주]알톤스포츠, 전기자전거 폐배터리 신사업 기대감 '상한가'
[특징주] 이녹스, 자회사 배터리 음극재 원소재 생산…미 IRA 법안 기대감에 상승세
스맥,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로봇 자동화 기술 개발 추진
대양금속-영풍제지, 이차전지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영역 넓혀
[특징주]디에이테크놀로지, 리비안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진출 소식↑
[특징주]율호, 中광물통제 전세계 사재기 비상…국내최대 고품질 블랙매스 추출↑

 
 
 
 
 
 
 
 
 
 

< 우주 항공 >
 
...

nomad:
기사는 없지만, 저는 24-25의 꿈과 희망이 우주가 되지 않을까..
스페이스X의 IPO가 그걸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584585?sid=10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261154Y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7276546i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71815073983525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90316281593645
https://www.moneys.co.kr/news/mwView.php?no=2023042509463129933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61713271643972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19_0002382135&cID=10810&pID=1080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0418133569156
https://www.etoday.co.kr/news/view/2166329
https://www.etoday.co.kr/news/view/2214067
https://www.mk.co.kr/news/business/10027575
https://www.etnews.com/20221101000110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102815140494275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110709561328564
https://www.sedaily.com/NewsView/22TZ4N3CKS
https://www.fnnews.com/news/202201191108493112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82610584972718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01210151234352
https://www.etoday.co.kr/news/view/2170960
https://www.inews24.com/view/1567786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91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50310171506283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70513383304143


 
 
 
 
 
 
 

< 삼성전자 / 반도체 >
半導体メモリー販売、最悪期脱す 価格は下げ止まり - 日本経済新聞 (nikkei.com)
반도체 메모리 판매, 최악의 시기를 벗어났다... 가격은 하락세가 멈췄다.
세계 반도체 메모리 판매가 최악의 시기를 벗어났다. 한국 삼성전자 등 주요 메모리 업체들의 감산으로 공급과잉이 해소되면
서 시세 하락에 제동이 걸렸다. 재고 수준은 여전히 높아 업체들이 추가 감산에 나섰지만, 생산능력 증설 움직임도 있어 수급
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컴퓨터(PC)와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반도체 메모리인 D램은 가격 하락이 멈췄다.

nomad:
네. 이런 의견은 많습니다. 그런데 멈춘다음 횡보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중국이 일어서야

 
삼성·SK 낸드 감산에 소재사 '휘청'...생산중단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부터 낸드플래시를 중심으로 감산 규모를 더 키우고 있다.
낸드플래시 공급 조절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를 생
산하는 후성은 지난 8일 울산공장에서 낸드플래시 식각 공정에 쓰는 헥사플루오르프로판(C3H2F6)의 생산을 11일부터 중단
한다고 공시했다.삼성전자에 3D 낸드플래시용 감광제(PR)를 공급하는 동진쎄미켐 역시 감산 여파에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전
망이다.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감광액인 PR을 제조할 수 있는 만큼 생산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은 피했지만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컨센서스)는 480억원으로 1년전 대비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내 반도체 업
계 관계자는 "통상 감산 효과가 6개월 이후 가시화한다고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연말까지 낸드플래시 감산
을 지속한다는 얘기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낸드플래시 재고가 건전한 상태에 접어들 것이란 얘기"라며 "초미세 공정을 위
한 특수소재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이상 낸드플래시 소재 '보릿고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33조원' 시장 게임체인저 등장…삼성전자, 첫 개발 성공 (naver.com)★★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저전력 D램 ‘LPDDR’을 묶은 PC·서버용 차세대 모듈 제품을 개발했다. D램의 성능과 전력 효율이 향
상됐고 교체와 업그레이드가 쉬운 게 장점으로 꼽힌다. D램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26일 “7.5Gbps(초당 기가비트) LPCAMM(LPDDR 부착 모듈)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LPCAMM은 모
바일용 저전력 D램인 LPDDR 여러 개를 패키징해 제작한 모듈형 제품이다. 저전력·고용량 D램을 원하는 PC·노트북 제조사를
겨냥했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nomad:
오.. 잘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에 세계최초 키워드니까 시장에서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막 시장 망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제 미국 1.5% 빠진 겁니다. 망할거면 2-3%씩 빠지죠.
우리는 오늘 예상보다 안 빠지고,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때 이런 재료 있는 친구들이 갈 수 있

 

관련주
마켓인]반도체 테스트 부품 기업 마이크로투나노, 증권신고서 제출

반도체 테스트 핵심부품인 프로브 카드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전문기업이다.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플래
시 테스트용 프로브 카드를 양산하고 있으며, 디램 EDS용 프로브 카드와 이미지센서(CIS)용 프로브 카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마이크로투나노 전자공시, 주요고객사:마이크론(미국), 인텔(미국), 키옥시아(일본), YMTC(중국) 등

[강소기업] 샘씨엔에스, 세라믹 STF 국산화 선도…삼성·SK·마이크론·인텔에 납품
샘씨엔에스는 해외에서 독점했던 세라믹 STF 기판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세계 최초로 LTCC공법을 사용
하여 대면적 무(無)수축 LTCC 세라믹 STF를 상용화했다반도체 전 공정의 마지막 EDS 공정에서 가장 중요
한 실리콘 웨이퍼의 수율을 측정하는 테스트 장비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프로브카드다. .샘씨엔에
스는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 키옥시아, 마이크론, 인텔 등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
보하고 있다.

[특징주]아비코전자, AI시대 DDR5 수요 급증…메탈파워인덕터 개발 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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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코전자는 DDR5용 인덕터의 시제품 테스트 중이다. DDR5용 메탈파워인덕터를 개발했다.
심텍 고부가 인쇄회로기판 생산능력 키워, 최시돈 DDR5 양산의 수혜

심텍의 핵심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DDR5 D램 제품을 이르면 3분기부터 양산한다는 계획
을 세웠다. 박형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DDR5 상용화가 임박해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2021년
상반기부터 진행된 메모리반도체용 패키징기판의 공급 부족으로 DDR5용 기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
이다”고 말했다.

제이티 주가 6%↑..."DDR4→DDR5 전환의 수혜 받을 것" 전망에 상승세
이건재 연구원은 "하반기 Burn-in Sorter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특히 고객사의 DDR5 전환 시작에 따른
Burn-in Tester 장비 교체가 제이티 Sorter 수요를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하반
기 제이티 실적은 고객사 DDR5 전환 속도와 투자 강도에 따라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티는
글로벌 메모리 업체 3사 모두를 동시에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어 올해 DDR5 전환 투자를 진행하는 고객
외에도 추가적으로 2개 기업의 향후 전환 투자 수혜를 기대할 수 있어 적어도 2년간 본업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SC, 반도체 슈퍼 사이클···올해 퀀텀점프"-리서치알음
ISC는 글로벌 테스트 소켓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 애플과 TSMC, 삼성, 퀄컴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테
스트 소켓을 납품, 올 하반기 DDR5 출시 임박, 테스트 소켓 단가 상승(+20~30%)과 면적 증가(+10~15%)
로 ISC 메모리향 매출의 고속 성장이 기대된다

오버행 우려 털어낸 ISC, DDR5 세대교체 수혜로 날아오를까
티에스이, DDR5로 신성장 동력 확보-신한

오강호 연구원은 “주요 제품인 인터페이스보드는 핸들러와 테스터간의 연결 장치로서 수혜가 기대되는
제품군이다”며 “소켓도 과거 DDR3에서 DDR4 전환 시 가격(P), 수량(Q)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오 연구
원은 “자회사 실적 개선도 DDR5와 연결된다”며 “타이거일렉의 경우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에 사용되는
프로브카드를 생산 중이며 DRAM 부문 시장 진입 확대도 기대해 볼만하다”고 판단했다.

[특징주]샘씨엔에스, 이재용 반도체 초격차 수혜…삼성 요구에 세라믹STF 국산화
프로브카드는 반도체 칩과 테스트 장비를 연결하는 검사 장비 부속품이다. 세라믹 STF는 프로브카드의
핵심 부품 가운데 하나다. 프로브카드용 세라믹 STF는 국내 프로브카드 제조업체 4개사와 해외 제조업체
1개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디아이, DDR5 전환 수혜…목표가 ↑-DS證
디아이는 국내 후공정 장비사다. 메모리 1, 2위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동시에 고객사로 보유
한 유일한 장비업체다.권태우 연구원은 "디아이가 삼성전자향 DDR5 D램용 번인테스터를 상반기에
1118억원(6건) 수주했다"며 "낸드(NAND)의 경우 지난 2일 고속 번인테스터를 51억원 규모 수주하는 등
3분기부터 수주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낸드는 SK하이닉스 투자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탓에 수주
가 하반기로 몰릴 것으로 봤다.

[IPO스타]메모리모듈용 PCB강자 티엘비, 내달 14일 코스닥 상장
티엘비는 DDR5용 모듈PCB 개발이 끝나 있으며, SSD 모듈은 인텔 신규 규격인 ‘룰러’에 최적화된 기업용
SSD 모듈 PCB 개발도 완료된 상태다.

[주목!e스몰캡]라온피플, 친환경차·DDR5 검사는 우리가 맡는다
DDR5 관련한 장비도 납품 중입니다. 라온피플 제품은 카메라와 영상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PCB패턴 및
외관 검사 등 um(두께 단위) 검사를 분석해 필요한 공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라온피플의 장비 정확도는
99.9%에 달해 재검사에 드는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DDR 관련주기도 한 대덕전자와
POC(Proof of Concept) 장비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21.07.09)D램 반도체 뜨니 꼭 필요해진 이 회사의 비밀
IC소켓 생산업체 마이크로컨텍솔에 투자시장의 눈길이 쏟아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D램을 테스트할 때 IC소
켓 등이 반드시 필요해서다. 1999년 창업한 마이크로컨텍솔은 번인(Burn-In) 소켓·IC소켓 등 반도체 검사에 필요
한 소모품을 생산·판매한다.

코리아써키트, 내년 최대 실적 기대감…목표가 28%↑-대신
[특징주] 대덕전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가석방 기대감에 강세

 
유럽 스마트폰 시장 11년 새 최악의 침체…삼성 1위 수성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유럽 시장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 줄었다. 지난 2012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분기별 출하량을 기록했다.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점유율 33%로 1위를 차지했다. 애플 23%,
샤오미 20%, 리얼미 4%, 오포 3%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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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 로봇>
[단독] 칩스앤미디어, 엔비디아 넘었다…'세계 최초' 영상특화 AI NPU 개발 완료
반도체 설계자산(IP) 기업 칩스앤미디어(094360)가 고화질 영상특화 AI(인공지능) 반도체 NPU(신경망 처리장치)의 개발을 완
료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 특히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만큼 AI 칩 개발 의
지가 강한 중국 고객사들의 대규모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취재에 따르면, 칩스앤미디어는 이달 말 예정됐던 고화질 영상전용 AI 반도체 NPU 관련 IP 개발을 최근 전격 완료하고
글로벌 PR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주 내 해외 PR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며, 국내의 경우 추석 명절 이후 관
련 행보를 밟는다.

nomad:
요즘 말 많은..
NPU, DPU, CPU, GPU가 다 다른 겁니다.

 
'에이닷' 내세운 SK텔레콤…"글로벌 AI 기업 도약할 것"(종합)
SK텔레콤[017670]이 인공지능(AI) 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3배로 늘리고 인공지능 브랜드 '에이닷'(A.)을 내세워 세계적 인공
지능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유영상 대표이사 사장은 26일 서울 중구 SKT타워 수펙스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공지능 피라
미드 전략'을 공개했다.
먼저 SKT는 인공지능 개인 비서를 표방하는 '에이닷'(A.)을 베타 공개 1년여 만에 정식 출시했다.
 
로봇 실외 주행 규제 풀린다…‘준비된’ 뉴빌리티, 통합 솔루션 출시 예고
곧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규제에 막혔던 로봇의 실외 이동이 해당 개정안 시행
으로 가능해진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그간 다양한 실증 경험을 쌓은 뉴빌리티가 이에 맞춰 통합 솔루션 출시를 예고했다.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플랫폼 뉴빌리티는 로봇 배달 서비스 운영을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솔루션
은 오는 11월 지능형로봇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출시가 이뤄진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그간 이뤄지지 못했던 로봇의 보도 통
행과 공원 출입이 가능해졌다.

관련주
[이 특징주 버핏이라면] 가온그룹, KT와 'AI 자율주행로봇' 공급 계약 소식에 상한가
[특징주]대동, 포스코와 특수로봇 개발협력…AI 접목 3단계 자율주행 기술 부각
[특징주] 영우디에스피, 삼성·두산 로봇 강화 기대감에 ↑..서빙로봇 상용화 부각
[특징주]로보티즈, 자율주행로봇 배달 가능해진다..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특징주] 뉴로메카, 자율주행 로봇 배달 가능…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에 강세
[특징주] 휴림로봇, AI 자율주행로봇 'TETRA-DSV' 공개… 장관상 수상에 강세
[특징주] 에브리봇, 자율주행 로봇 기술 특허출원에 ‘상한가’
[특징주]팅크웨어, 子 자율주행 국책과제 수행 등 시장공략 기대감에 '강세'
[특징주]티로보틱스, 엔비디아 차세대 자율주행로봇 플랫폼 공개… 로봇 합작법인 부각에 강세
[특징주] 세코닉스, 엔비디아 자율주행 로봇 공개..카메라 공동 개발 '강세'
[특징주] 유진로봇, 서빙로봇 속속 도입… 국산 로봇 점유율 상승세에 강세
[특징주] 쎄미시스코, 자율주행기반 무선 충전로봇 국책개발 선정 ‘급등’
[특징주] 티라유텍, 자회사 자율주행 물류로봇 美 진출 본격화…해외 필수 인증 취득에 강세
[특징주] 신성델타테크, 현대차그룹 스타트업 ‘모빈’과 자율주행 배송로봇 생산 참여 소식에 강세
[특징주] 케이티알파, KT MWC서 초거대 AI·자율주행 배송로봇 공개 강세
[특징주]푸른기술, 250조 마켓 시장 먹을 자율주행 로봇...협동로봇 국내 독보적 우위↑
[특징주] 모아데이타, 주가 19%대 급등세...자율주행로봇 보도 통행 합법화 영향
[특징주] 다믈멀티미디어, 로봇株 강세에...4족 보행로봇 기술력 부각 ↑
[특징주] 디아이씨, 산업·협동 로봇 필수 부품 고출력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개발 완료 소식에↑
[특징주] 알에스오토메이션, 중기부 '협동로봇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개발 국책 과제' 참여에 강세
[특징주] 레인보우로보틱스, 美 로봇자동화 기업 협동로봇 대리점 선정 소식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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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 기술 >
아마존헬스케어 "의료 시장 변화 맞아, 클라우드 역할 커져"★
아마존헬스케어 조민성 총괄은 대한민국 디지털미래혁신 대전의 부대행사로 마련된 '잡테크 커넥팅 데이즈' 세션 강연자로
'디지털 헬스케어 변화의 파도, 이를 타고 세계로 항해하는 방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총괄은 "AWS는 헬스케어와 라이프 사이언스에 대한 경험을 10년 이상 축적해 오고 있다"라며 "클라우드를 시작한지 15년
이다. 글로벌 톱10 제약사중에 9개의 제약사가 AWS에서 머신러닝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많은 의료에 대한 경험을 가
지고 있다"고 말했다.아마존은 AWS 헬스오믹스, AWS 헬스레이크, AWS 헬스이미징, AWS 헬스스크라이브 등을 제공하고 있
다.

관련주:
솔트웨어 “상장 후 클라우드ㆍ스마트팜 사업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

솔트웨어 관계자는 “아마존웹(AWS)과 IBM 등 글로벌 클라우드 제공업체들과의 장기적 파트너십에 기반
해 각 고객사가 개별 맞춤형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돕고, 운용과 유지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한
다”고 설명했다.

가비아, AWS APN 스탠다드 컨설팅 파트너 선정
AWS APN 스탠다드 컨설팅 파트너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AWS APN은 고객이 AWS 기반 비즈니스
및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파트너 프로그램이다.

[특징주] 콤텍시스템, 아마존웹서비스와 스마트 에너지 콘퍼런스 진행에 강세
[특징주]쌍용정보통신, AWS와 협력 ‘본디’ 애플 구글 1위 위엄...AWS 아마존 협력구축↑

클로잇은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아마존 웹서비스(AWS)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나무기술, 컨테이너 보안 관리 시스템 관련 특허 취득

칵테일 클라우드는 기업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돕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기업이 보
유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아마존 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GCP) 등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합해 서버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품이다.

모니터랩 "클라우드 구독형 보안서비스로 영역 확대"
모니터랩은 클라우드 웹방화벽 시장에서는 AWS, KT, 네이버 클라우드, 가비아등 다양한 CSP와 함께 대
기업포털, 온라인 플랫폼사업자, 온라인 금융서비스 등에 서비스

 
‘10.15 악몽’ 두 번은 없다…카카오, 첫 자체 데이터센터 준공★
회사는 이날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의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카카오의 첫 자체 데이터센터는 운영 시스템 설
치와 안정화 테스트를 거친 후 2024년 1분기부터 본격 가동에 돌입한다.지난 2021년 첫 삽을 뜬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은 연
면적 4만7378㎡ 규모다. 10만대 이상의 서버를 운영할 수 있어 ‘하이버스케일’(초대형) 데이터센터로 분류된다. 해당 시설엔
총 12만대 서버가 들어간다. 이를 통해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양은 6EB(엑사바이트)에 달한다.카카오 측은 첫 번째 데이터센터
가 ‘안전성 극대화 시스템을 갖춘 곳’이라고 강조했다.

관련주:
나무기술, 카카오에 재해복구 강화한 VDI 시스템 구축

나무기술이 카카오에 대규모 재해복구(DR) 기능을 강화한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HCI) 기반 가상 데스
크톱 시스템을 구축했다.카카오는 핵심 업무 시스템을 HCI 기반 관리·운영을 위한 단일 인터페이스를 갖
춘 재해복구(DR) 환경으로 이중화해 가상머신(VM) 운영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VM 실시간 복제와
일괄복구 환경을 구현했다.

엑셈, K뱅크 이어 카카오뱅크 ‘DB모니터링 솔루션’ 공급
[특징주] 파이오링크, 데이터센터 이중화 수혜 기대감에 '급등'
[특징주] 데이타솔루션, 산업부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파격적 인센티브 검토 소식에 ‘강세’
[특징주] 모아데이타, 카카오 ‘데이터 이중화’ 언급에 19%대 강세

모아데이타는 AI 기반 ICT 시스템 이상 탐지 및 예측용 장비 개발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징주]지엔씨에너지, 카카오 대란...카카오 데이터센터 비상발전기 납품 이력 부각↑(현 지오릿에너지)

 
KT, 유럽 광통신 시장 공략
KT는 10월1일부터 5일까지(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럽 광통신 콘퍼런스 2023’에 참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행사는 세계 350개 이상 통신사와 광통신 부품 및 장비 업체가 참여한다. 유럽 최대 광통신 전시회다.
 
Market Share of OLED Automotive Panels Continues to Grow and Could Reach 10% by 2026, Says TrendForce
OLED 자동차 패널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10%에 도달할 수 있다고 TrendForce는 말합니다.
트렌드포스의 최신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시장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시장 전체가 서서히 회복되고 스마트 콕핏 관련 프로모
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패널(차량용 패널)의 전반적인 수요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며 상승 추세
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자동차 패널의 전체 공급량이 2023년에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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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oday.co.kr/news/view/2185468
https://www.fnnews.com/news/202210170856548917
https://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23260
https://www.trendforce.com/presscenter/news/20230926-11861.html


한 2026년에는 자동차 패널의 연간 총 공급량이 2억 4천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트렌드포스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널
제조업체들이 성능과 비용 최적화 측면에서 OLED 제품을 개선함에 따라 2026년에는 차량용 패널 시장에서 OLED의 시장 점
유율이 8.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ack of Egyptian Politician’s iPhone Tied to Tech Firm Sandvine - BNN Bloomberg★
이집트 정치인의 아이폰 해킹, 기술 기업 샌드바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대통령 후보의 아이폰을 손상시킨 해킹 사건은 컴퓨터 네트워킹 회사인 샌드바인과 관련이 있으며, 샌드바인은 벨라
루스 및 기타 국가에서 인터넷 검열에 장비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 가상자산 / 가상현실 >
Crypto Fear & Greed Index - Bitcoin Sentiment - Alternative.me

 
 
 
 
 
 
 
 
 
 
 

< IP / 엔터 >
...
 
 
 
 
 

< BIO >
"폐암에 효과 입증"…암 잡는 '바이오 신기술'의 정체★
바이오마커는 질병의 존재 유무, 진행 정도, 치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생체지표다.항암제 분야에서는 이미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 ‘기본공식’으로 자리 잡았다. 유전체 분석에 강점을 지닌 진단 기업과 협업해 바이오마커를

https://www.bnnbloomberg.ca/hack-of-egyptian-politician-s-iphone-tied-to-tech-firm-sandvine-1.1976619
https://alternative.me/crypto/fear-and-greed-index/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2608031


발굴하고 이에 맞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동반진단 사업 모델을 구축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를 내린 첫 동반진단 모델이 지난 6월 나왔다.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
자와 HLB파나진의 폐암진단키트 ‘파나뮤타이퍼 R EGFR’이 그 주인공이다. HLB파나진 관계자는 “국내를 시작으로 미국 동반
진단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례도 있다. 지놈앤컴퍼니는 기존 면역항암제(키트루다)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환자에게서 발견된 새로운 바이오마커 ‘CNTN4’를 발굴했다.
▶샤페론은 세계 최초로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된 바이오마커를 자체 발굴해 지난해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이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아토피 치료제 ‘누겔’은 이달 FDA로부터 임상2상 승인을 받았다.
▶바디텍메드는 독일 바이오마커 전문기업과 손잡고 급성신장손상을 측정하는 바이오마커 도입 계약을 맺었다.
 
김현수 대표 췌장암 환자 맞춤형 세포치료제 임상 착수
“신약 후보물질 ‘셀그램-DC-WT1(CDW)’의 췌장암 임상을 시작합니다.”
김현수 파미셀 대표(사진)는 최근 인터뷰에서 “CDW 특허를 지난달 출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2년 설립한 파미셀은 21년
간 줄기세포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2011년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 하티셀그램-AMI를 선보이는 성과를 냈
다.
 
인스코비, '아피톡스' 美FDA 임상 3상 박차★
자회사 아피메즈와 임상 추진 현지법인 자본확충 완료…미국 IB 통한 추가 유치 추진
코스피 상장사 인스코비는 자회사 아피메즈와 '아피톡스(Apitox)'의 미국 식품의약청(FDA) 임상 3상을 진행하는 미 현지 법인
(아피메즈 US)에 대한 출자 전환 및 유상증자를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nomad:
너~~~~~~~~~~~~~~~~~무 오래된 떡밥이네요..
신선하지는 않네요..

 
Immunovant shares surge after antibody treatment succeeds in early-stage study★★
Immunovant는 잠재적으로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피하 주사제로 항체 약물 IMVT-1402를 개발하고 있습니다.JP
Morgan의 분석가 Brian Cheng은 초기 데이터가 "홈런" 시나리오에 도달했다고 말하면서 이 약물이 이후 연구에서 성공할 경
우 동급 최고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Immunovant의 실험 약물은 건강한 성인에게 염증과 질병을 일으키는 IgG 또는 면역글로불린 항체의 수준을 감소시켰습니
다.뉴욕에 본사를 둔 Immunovant는 또한 이전에 10월 또는 11월에 예상되었던 참가자들에게 여러 용량의 약물을 투여한 연
구의 일부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데이터에 따르면 IMVT-1402는 이뮤노반트의 다른 약물인 바토클리맙에서 관찰된 4주간의
치료 후에도 성인의 혈액 내 혈청 알부민으로 알려진 혈장 단백질을 감소시키지 않았다.IMVT-1402의 긍정적인 데이터는
Roivant가 장 질환에 대한 실험적 치료 후에 거래할 수 있는 또 다른 "잠재적으로 블록버스터" 후보가 될 수 있다고 Jefferies의
분석가 Dennis Ding이 말했습니다.

관련주: 한올바이오파마, 대웅, 대웅제약 등
한올바이오파마 美 파트너사 이뮤노반트, 자가면역질환 신약 개발 현황 업데이트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2017년 이뮤노반트의 모회사인 로이반트(Roivant Sciences)에 자가면역질환 치
료제 후보물질인 바토클리맙과 HL161ANS(이뮤노반트 프로젝트명: IMVT-1402)를 라이선스 아웃한 바
있다.

“한올바이오파마, 9월 IMVT-1402 Phase 1 결과 발표”
“이번 달 임상 성공 발표 시 한올바이오파마의 적정 기업가치는 약 2조3000억원으로 큰 폭
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는 그레이브스병과 wAIHA 적응증 성공률 큰 폭 상향
및 CIDP 적응증 시장 점유율을 상향한 결과값”이라고 진단했다.그는 “단, 실패할 경우 적정
기업가치는 약 7000억원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올바이오파마, 최대주주가 대웅제약으로 지분 30.08% 보유
한올바이오파마 분사 이뮤노멧, FDA 희귀약 지정

이뮤노멧은 2015년 한국 한올바이오파마에서 분사해 설립됐으며,인콘은 이뮤노멧의 최대주주로 한올바
이오파마와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주요 주주로 있다.

프레스티지바이오, 피비파마 의존도 탈피 과제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관계자는 "지난해 한올바이오파마 등 3개 제약사와 CMO, CDMO에 대한 업무
협약(MOU)를 체결했다"며 "내년엔 해외지사를 설립해 해외 거래처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1800억짜리 꼼수?” 담합으로 20억 맞고도 떼돈 벌었다…무슨 일이
GC녹십자가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담합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입찰에 참여해 ‘1800억원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
났다.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제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집행 정지 신청을 통해 효력을 정지시킨 덕분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해당 행정처분을 이유로 GC녹십자에 약 20억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기까지 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2608011
https://www.topdaily.kr/articles/95104
https://www.reuters.com/business/healthcare-pharmaceuticals/immunovant-shares-surge-after-antibody-treatment-succeeds-early-stage-study-2023-09-26/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523000298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36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1001611
http://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47001
https://dealsite.co.kr/articles/7118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03439?sid=105


자금난 직면한 브릿지바이오, 후보물질 2건 개발 중단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BBT-176, 안저질환 치료제 BBT-212의 개발을 중단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BBT-877과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BBT-207에 개발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
조했다.
 
New York Pot Regulator Plans 1,500 New Cannabis Licenses to Sell Surplus - BNN Bloomberg★
뉴욕 팟 규제 당국은 잉여 판매를 위해 1,500 개의 새로운 대마초 면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대마초 규제 당국은 합법적인 판매 채널이 부족하여 생산자들이 쌓아놓은 마리화나의 과잉 공급을 완화하기 위해
1,500개의 신규 면허를 발급하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합법 소매업체 수가 약 24개에 불과한 상황에서 대마초 재배자들은 과잉 마리화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
마초 관리국의 정책 책임자인 존 카기아는 이러한 현상을 "시장 비대칭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심상찮은 코로나 확산 美, 검사키트 무료제공★★
미국은 지난 5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년여 만에 종료하면서 무료로 제공해오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유료로 전
환했다. 하지만 최근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이를 무료로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10~16
일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가 1만9674명에 달했다. 지난 7월보다는 3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nomad:
일단 제가 감기에 걸려서 일주일 넘게 고생 중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처음 맞는 환절기에 전 세계가 기침하고, 당연히 진단기는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럼 PER를 좀 보고 이익을 보고, 배당주가 될 가능성도 봐야 할 것 같아요.
잡주도 좋지만, 코로나 확산세 혹은 중국의 제2형 코로나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봐두시죠.
느낌이 시얀해..

 

관련주
[특징주]엑세스바이오, 美 코로나 재확산 영향...보건당국, 가정에 검사키트 제공 부각 ‘강세’
[특징주] 팜젠사이언스, 코로나 변이 'EG.5' 확산… 전 세계 재유행 경고에 강세
제놀루션, 웰스바이오와 MOU 체결…"분자진단사업 고도화"

제놀루션과 코스닥 상장 미국법인인 엑세스바이오의 자회사 웰스바이오가 핵산추출장비 및 시약 개발
을 포함한 분자진단사업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략 바꾼 씨젠 미국법인, 3년만에 적자 배경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흑자전환 된 씨젠의 미국법인이 갑작스레 다시 실적이 악화한 건 코로나 엔데믹과 맞
닿아 있다. 진단검사기기 판매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실적이 쪼그라든 것으로 보인다.

美 FDA, 에스디바이오센서 코로나19 자가키트 일부 제품 판매 중지
젠큐릭스, 美에 코로나19진단 첫 공급계약 체결
바디텍메드, 코로나19 홈테스트 키트 美FDA 긴급사용승인 취득
[특징주]랩지노믹스, 코로나19 확진자 폭발적 증가에 진단키트 부각↑
GC녹십자엠에스, 진단키트 2900억원 미국 수출 계약
오상자이엘, 코로나 진단키트 美LA국제공항 선별진료소 납품
[특징주] 피씨엘, '코로나19 키트' 미국 공급 계약체결에 강세
EDGC, 미국 주정부와 코로나19 진단키트 100만명분 공급
[특징주]수젠텍, 이틀째 급등…코로나19 신속검사키트 미국 FDA 승인
[특징주] 진매트릭스, 장중 상한가 도달…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기대감
미코바이오메드, 코로나19 진단키트 미국 FDA EUA 승인전 판매 허가 획득
셀트리온 vs 휴마시스, '진단키트 계약 해지' 소송전 돌입…주요 쟁점은?

 
 
 
 
 
 
 

< 정치 >
여연 여론조사 "국민 81.8% '이재명, 혐의 적극 소명해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관련주 : 동신건설, 에이텍, 토탈소프트, 에이텔모빌리티, 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43325?sid=101
https://www.bnnbloomberg.ca/new-york-pot-regulator-plans-1-500-new-cannabis-licenses-to-sell-surplus-1.197656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92351?sid=10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30326635744056&mediaCodeNo=25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3993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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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李 영장 기각 탄원서' 안 썼다…집단 제출 부적절"
 
이화영 '이재명 영장심사 탄원서' 놓고 변호인-교도관 옥신각신
 
비명계 김종민 의원 살해협박 글 올라와, 경찰 수사 착수
 
민주 새 원내대표에 3선 홍익표…"이재명과 함께 총선승리"(종합)
 
민주 새 원내사령탑 홍익표는…'험지' 서초을 자처 친명 개혁파
 
與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대위 출범…안철수·나경원 참여
 
박근혜 "제 불찰 국민께 사과"…출마설 친박에 "과거 인연일뿐"
 
 
 
 
 

< M&A / 주요 공시 >
단독산으로 가는 HMM 매각… “진성 매각 의지 있나” 인수 측 강력 반발
HMM 매각 작업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HMM이 인수 후보자들의 실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배짱을 부리면
서다. 인수 후보자가 "실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달라"며 매각 주관사에 정식으로 항의 공문을 보내는 초유의 사태
까지 벌어졌다. HMM의 매각을 원치 않는 일부 세력이 매각 작업을 방해하고, 유찰을 유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IMM PE '삼총사'의 부활…2조 펀딩도 눈앞
실적 저하와 주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던 IMM프라이빗에쿼티(PE)의 상장사 ‘3총사’가 부활하고 있다. IMM PE는 지난해
까지 고전했던 신규 자금 모집도 올 들어 순항하면서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브랜드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078520) 대주단은 최근 회사 경영권 매각
작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을 비롯한 대주단은 지난해 에이블씨엔씨 주가가 4000원 대까지 폭락하자 담보인
정비율(LTV)이 초과됐다며 IMM PE에 기한이익상실(EOD)을 통보한 뒤 경영권 매각을 추진해왔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샤가 오프라인 매장 수를 대폭 줄이고 온라인과 해외 영업에 집중했던 것이 주효했다”며 “대주단이 회사가 적정 기업가
치를 인정받을 때까지 매각 시기를 늦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G모빌리티, 에디슨모터스 인수 확정…회생계획안 인가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인수를 추진해 온 에디슨모터스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최종 인가해 회생절차 종결과 함께
KG모빌리티로의 인수가 확정됐다.
KG모빌리티는 지난 25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에디슨모터스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법원이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센디오, 150억원 유상증자…제3자배정
아센디오[012170]는 운영자금 등 약 150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주당 1천13원에 신주 1천480만7천502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에스티피바이오인수목적조합(1천480
만7천502주)이다.
 
싸이토젠, 1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싸이토젠[217330]은 운영자금 등 100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주당 1만4천500원에 신주 275만8천620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엑셀시아캐피탈코리아 유한회사다.
 
삼화전자공업, 17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삼화전자공업[011230]은 시설자금 등 약 17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주당 3천520원에 신주 480만주(보통주)가 발행된다.
 
[단독] "추석 선물 드립니다"…개미들 챙긴 '500억 빌딩부자'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엑셈이 장 마감 후 1대 1 무상증자를 공시했다. 조종암 엑셈 회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주친화 경영을 위한 발걸음
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평가 된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검토하고 있던 사안 중 하나였고, 추후 실적으로 주주들에
게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해외 공격 영업으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늘려가고 있다”며 “IT 모니터링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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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혁신과 AI(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신규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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